
2020년이 목회자들에게 가져다준 어려움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COVID-19가 전통적인 교회 생활과 신앙 습관

(formational practices)이 아닌 온라인과 당파적 이데올로기 

생태계에 의해 악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가뜩

이나 부정적인 문제들을 훨씬 더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COVID 전에도 목회자들에게 세상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는 것이었다. 디지털 시대, 아니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해 세속

적인 시대는 이제 그 영향력을 넓혀서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라

는 주제까지 다루고 있을 정도다. 이제 교회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로 점점 더 전락

하고 있다. 교회 예배가 차지하는 시간은 단지 일주일에 두 시

간 남짓이지만 팟캐스트, 라디오 쇼, 케이블 뉴스,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각종 종류의 미디어가 기독교인의 삶

에서 차지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90시간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단지 몇 시간에 불과한 예배(COVID 

시대 속에 아예 0시간이 되기도 한다)를 가지고 미디어 광풍에 

휩싸인 세상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

을까? 목양에 최고 권위를 가진 목회자라도 지금과 같이 수많

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서는 제대로 양떼를 관리하

기 힘들 것이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도전이 주는 무게를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COVID 환경은 단지 그런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노출시켰을 뿐이다. 그 결과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

에 앞으로 몇 년 안에 탈 목회자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

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게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

도다(Are Churches Losing the Battle to Form Christians?).

중국 당국이 법의학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범죄자들

의 DNA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

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만 연례 무료 신체검사를 빙자해 

거의 모든 티베트 자치구 인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DNA를 수집

한 것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의해 보고된 것

은 2013년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그때보다 한걸

음 더 나아간 상태다. 최근 새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

은 소위 문제 지역의 주민들을 측

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

국 내 모든 남성인구의 생체 데

이터를 수집하려는 상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지

른 적이 없는 남성과 소년 수백만 

명의 DNA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지금

까지보다 더 광범위하고 모든 것

을 아우르는 뭔가를 진행 중인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심지어 

중국 법에 비춰보아도 불법이다.

이 암담한 계획을 폭로하는 ‘

중국의 저인망식 DNA 유전검사

(Genomic surveillance, Inside 

China’s DNA dragnet)’라는 제

목의 새 보고서가 호주전략정책

연구소(Australian Social Policy 

Institute,           <6면으로 계속>

중국 정부는 신장과 티베트에서 시작한 DNA를 비롯한 각종 생체 

데이터 수집을 중국 전 지역, 모든 중국인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이

것이 미결범죄의 해결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반체제 인사며 소수민족들의 박해 그리고 크리스천 색출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Genomic Surveillance: The Orwellian 

World of CCP’s Total Control: Starting from Xinjiang and Tibet, 

the Chinese government wants to collect DNA and other 

biological data of all citizens. Yes, it may help solving unsolved 

crimes, but also persecuting dissidents and ethnic minorities 

more effectively).

목회자들이 직면한 압

박(pressures)을 경계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어서는 안 된

다. 양떼의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는 일은 목회자에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예

수님은 일찍이 늑대가 양

을 채가고 흩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요10:12). 바

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

운 늑대들’을 ‘경계하라’고 경고

했다(행20:29-31). 목회자에게 

‘늑대’가 주는 위협은 결코 새로

운 게 아니다.

새로운 건 이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한 마리 양은 말 그대로 

수백만 마리 늑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단지 클릭 몇 

번에 양은 늑대들이 가져다주

는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위험

에 바로 노출될 수 있다. 목회자

가 이 모든 늑대들을 상대로 양

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목

회자가 그렇다고 교인들의 인

터넷 활동기록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

니라 수백 명의 교인인 경우에

는 말할 필요도 없다.

검색 창은 우리 시대가 만난 

영적 전쟁터지만 일대일 전투

에서 마음과 정신을 위한 싸움

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신앙생

활에서는 숨겨진 전쟁터이기도 

하다. 설혹 목회자가 이 싸움에 

뛰어들어서 교인들을 지키겠다

고 결심하는 경우에도 100명의 

교인이면 100개의 다른 전쟁터

가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온라

인 생활은 다 다르다. 그런 상황

에서 오래지 않아 목회자가 지

쳐서 나가떨어지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다.

검색 창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특징인 ‘보이지 않음’을 훨씬 더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특징을 

가진 ‘전염병 시대’에는 상황이 

더 나빠진다. 격리된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온라인 

존재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 정

보라는 독이 든 우물에서 자꾸 

물을 퍼서 마시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독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미 있는 전통적 기독교

인의 신앙습관형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터넷 환경 속

에서 이제 기독교인은 온라인

을 집이라고 부르며, 아예 그 집

이 원하는 형태의 기독교인으

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양떼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독점

적인 영향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

다. 그런 식의 위험한 접근

방식은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문제

는 인터넷 시대에 양들이 

사방팔방 어디로든 움직

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누

군지도 모르는 이를 목자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간

다. 그 목자도 누가 따라오

는지 모를 뿐 아니라 관심

도 없다. 게다가 이런 경우 대부

분의 경우 목자라고 생각했던 이

는 늑대로 밝혀지기 십상이다.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위험한 

이데올로기적 방향으로 끌려가

는 양들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양들의 일부는 극좌파로, 

또 일부는 극우파로 향하고 있

다. 조만간 빌 게이츠가 주도한 

“코로나 사기(scamdemic)”의 

일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겠다는 협박이 담긴 이메

일을 보수적인 교인으로부터 

받는 목사들이 생길 지도 모르

는 일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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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전국민 각종 생체데이터 수집 

금주의 기도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
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대면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구글 검색이 못 주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다!
TGC, 코비드-19 인터넷전쟁 시대에 목회자가 교인에게 영향력 줄 수 있는 노하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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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낙태)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들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임신

중단을 합법화한 이래로, 보

수진영은 이 판결을 뒤집으

려고 시도해왔으나 늘 역부족

이었다. 트럼프가 긴즈버그의 

자리에 확고한 보수적 인물을 

앉힌다면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단 권리를 뒤집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보수 연방대법

관들은 총기 보유 권리 확대, 

개인의 종교적 권리 강화, 투

표권 제한 같은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서 훨씬 더 과감한 

입장을 취하게 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민주당이 의회 다

수를 차지해서 기후변화 같

은 이슈에 대해 중대한 법안

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보

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진보적 법안들을 폐기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형제 폐지 같은 진보

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

근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성

소수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

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서 보

듯,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판결

이 나올 수도 있다.

불투명한 오바마케어의 미래

단기적으로는 긴즈버그

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

질 재판은 11월 10일에 열

린다. 보수 진영에서 오바마

케어 법안에 대해 제기한 소

송의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날이다. 오바마케어 법안은 

2010년 시행됐으며, 2012년

에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법안 유지 결정이 나온 바 있

다. 긴즈버그는 다수의견(5

명) 쪽에 섰다. 그의 후임자

가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

다는 뜻이다.

그 때까지 트럼프가 지명한 

후임이 인준되지 않는다 하더

라도 연방대법원은 보수 5 대 

진보 3의 현재 구도 그대로 판

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으로 올

라와서 10월 5일부터 재판

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또 다

른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11월 4일, 연방대법관들

은 특정 연방 법률에 대해 종

교적 권리에 따른 예외가 어

디까지 적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심리를 벌이게 된다. 필

라델피아 시는 시 정부가 운

영하는 위탁보육 프로그램

에서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

의 참여 신청을 금지했다. 이 

기관이 (법을 어겨) 동성커플

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이유

에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12월 2

일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

정이다. 러시아의 2016년 미

국 대선개입을 수사한 로버

트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

를 공개하라고 민주당이 트

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장의 균형자 역할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

의 은퇴 이후 지난 2년 동안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중

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그

러나 트럼프가 긴즈버그의 후

임을 지명할 경우 그의 영향

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9명인 연방대법관들 

중 이념적으로 가운데 있는 

로버츠는 그동안 (자신을 뺀) 

‘진보 4 또는 보수 4’ 구도 속

에서 어느 한 쪽의 편에 서느

냐에 따라 5대 4로 최종 판결

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

연방대법원이라는 기관과 

사법기구의 독립성 수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알

려진 로버츠는 주요 판결에

서 세 차례 긴즈버그와 함께 

진보 편에 섰다.  

지난 6월 그는 루이지애나 

주의 엄격한 임신중단 규제법

을 폐지하는 데 힘을 보탰고, 

수많은 ‘드리머(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자

녀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폐

지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저

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로버츠는 큰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면 중재에 합

의를 이끌어내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더 보

수적인 동료 연방대법관들을 

놀라게 할 때도 있었다.

일례로 지난 7월, 그는 뉴

욕 검찰이 트럼프의 금융기

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반

면 민주당 주도의 하원위원

회가 비슷한 문서를 확보하

지는 못하게 한 두 건의 판결

문을 모두 작성했다. 

긴즈버그가 사리진 지금, 로

버츠는 직접 균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됐다.

정부기관들에 대한 전쟁 

보수 진영과 기업들은 연

방기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

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연방대법원은 이미 이에 동

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보수 성향 판사가 6명으

로 늘어나면 소위 ‘행정국가

(administrative state)에 대

한 전쟁’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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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미국사회 보수화 전환 분수령!
로이터, 낙태, 건강보험, 환경규제 등 보수화 미칠 영향 보도

미 연방대법원의 진보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사망

은 미국 사회와 법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함의를 갖는 사건이

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6 대 진보 3이라는 

보수 절대 우위의 구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트럼프는 지난 26일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으로 강력한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을 지명했으며 배럿이 상원 인준 표결을 통

과하면 미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보수화를 체감하게 될 전망

이다(U.S. Supreme Court faces major challenges when it 

returns without Ginsburg).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질문 중의 

하나는 가인의 질문이었다. 형제 아벨

을 시기하여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

냐?” 이 때 역사상 가징 비열한 가인의 

질문이 나왔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아까?” 어

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죄 없는 형제를 

죽여 놓고 오히려 따지듯 묻는 가인의 

행태는 비열하고도 간악하다. 죄를 지

은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주어졌지만 그는 그 기회를 외면했

다. 가인은 그 때라도 그런 비열한 질문 

대신 통회, 자복, 회개했어야 했다. 그는 

자기의 죄를 덮기에 급급했고 형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임하였다. “네가 무엇

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

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비열한 질

문의 주인공 가인은 방랑자가 되었다. 

지난 9월 22일 오후 9시 40분, 북한군에 의해 어떤 이유이든지 바다

에 표류하던 대한민국 공무원이 사살 당했다. 며칠 뒤 북한의 통지문

이 발표되었다. 그 안에 담긴 대단히 미안하다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

리는 것은 유감이란 표현이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

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

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

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

다 위의 기진맥진한 민간인을 사살하고도 따지듯이 커다랗게 유감 

표현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유감 표현 중의 하나라 하지 않

을 수 없다. 

이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군 당국의 보고는 역사상 가장 비열한 핑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군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군이 민간인을 그

렇게 죽일 줄 몰랐다고도 하다가 감청을 통해 살해할 것을 미리 알았

다고도 하는 등 좌충우돌의 보고를 내놓았다. 그런 핑계를 듣자니 어

이없다.

지난주일 목양칼럼에 필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얼마나 추었을까요?/ 찬 바다에서/ 얼마나 그리웠을

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기를 건져줄 사

람을/ 그는 끝내 그는 그 찬 바다에서 숨졌습니다./ 북쪽에서는 총을 

쏘고, 남쪽에서 바라만 보고/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

다./ 지난 주 한반도 저 북녘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날 

그 시간, 그 바다를 지켜본 미상의 비행물체가 하늘에 있었다고 합니

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 누가 무엇

으로 설명하고/ 누가 무엇으로 변명해도/ 우리 모두의 애통과 분노를 

가눌 길 없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어

가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들을 구경하는 자들

도 적지 않은데/ 그들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늘 하

나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남만 지적하여 가장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침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인 칼럼

가장 비열한 질문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총기보유권리 확대, 개인 종교적 권리강화, 투표권 제한 
연방대법원장 중심적 역할 약화, 연방기관 권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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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만 한건 

1984년의 기념비적인 판결, 

즉 연방법의 적용범위를 해

석할 때 법원은 연방정부 관

료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는 판결이 위험에 처하게 됐

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 번복될 경우, 

앞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

서서 환경 규제나 소비자보

호 관련 규제를 도입하더라

도 보수 대법관들로 채워진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시도

를 제한함에 있어서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이미 임기 중에 두 명이나 

대법관을 지명하는 ‘행운’을 

누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긴즈버그의 후임자로 강력

한 보수적 성향인 코니 배럿

(48)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를 지명했다. 트럼프와 공화

당은 배럿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와 표결 및 공식 임명

을 대선(11월 3일) 전에 마

친다는 계획이다. 배럿이 최

종 임명될 경우 대법원은 보

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색이 한층 강해져, 앞으로 

임신중지, 총기 소유, 의료

보험, 성소수자 권리 등에서 

보수적 판결이 이어질 가능

성이 높아진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

럿은 임신중지에 반대하고 

총기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보수 성향이다. 모교인 노터

데임대에서 법학을 가르쳤

으며, 2017년 트럼프에 제

7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

명됐다.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긴즈

버그 후임으로 배

럿을 염두에 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럿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미 역

사상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1991년 43살에 대법관이 된 

클래런스 토머스 이후 두 번

째로 젊은 나이에 대법관에 

오르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남편 제시는 변호사이며, 7

명의 자녀 가운데 두 명을 

아이티에서 입양했다.

언론은 대법관 임명 문제

는 남은 대선 기간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다. 트럼프는 첫 임

기 안에 닐 고서치, 브랫 캐

버노에 이어 이날 배럿까지 

무려 3명의 대법관을 지명

하게 됐다. 트럼프 지지자들

은 긴즈버그가 숨진 직후부

터 “그 자리를 채우라”며 신

속한 후임 인선을 주장했다. 

배럿이 상원 인준 표결을 통

과할 경우, 트럼프로서는 미

국의 보수층에게 상당한 레

거시(유산)를 쌓게 된다.

시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중에는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

게 이색적인 행사를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먼저 참가 여

성들이 각각 옥수수 밭에 한 고랑씩을 맡아 그 고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따는 여성이 승리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는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

다. 밭을 돌다가 한 번 지나친 옥수수나무는 다시 돌아볼 

수도 없고, 그 나무에 달린 옥수수를 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하나만을 따

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땄으면, 도중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도 다신 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느 날 세 명의 여성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자 신중히 옥수수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옥수수 밭에서 나온 

여성들은 처음에 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풀이 잔뜩 죽은 모

습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작고 형편없는 옥수수가 한 개씩 들려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골라도, 너무 골랐기 때문입니다(펌). 

한참을 웃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이 살아갈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

까? 퍽이나 공감이 됩니다. 사랑도, 인생도, 직장도, 지도자도, 자동차도, 집도 등등 당

시에는 가장 좋다 여겨져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이리저리 비교하게 되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의 보편적 마음입니

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로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반쪽도 완벽한 타인도 

없고, 완벽한 직장도 완벽한 물건들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때그때의 최선들이 모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뒤늦은 후회나 한탄이나 자조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

이든지 간에 시간을 갖고 채워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 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

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탤 것이 없는 상태를 완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벽이란 서로가 서로

를 채워가는 여유 안에서 상호 완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담이론 중에 '수용

전념치료'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용전념치료”는 말 그대로 수용(ACCEPTANCE)

과 전념(COMMITMENT)을 강조합니다. 상담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Personal Therapy, Group Therapy 등등의 심리치료, 상담치료들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전념치료에서는 나를 힘

들게 한 그 문제를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수용”입

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찾아

서 하라는 겁니다. “전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인생의 문

제들은, 현재의 내가 집중하는 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통하여 어느덧 대수롭

지 않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용-전념 치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시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시간들은 어떤 의미들인지 간

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시간들,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인생들의 안 좋은 

일들과 단점들을 단죄하고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건 그대로 내

가 당시의 나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

상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명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그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

때 지나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모진 시간들과 아픈 사건들에서 자유하게 되

고 그 자유함이 우리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수용과 전념의 신앙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모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느 정도는 이제 적응도 되어 각자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삶

의 패턴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생업의 창고도, 사회적인 여타 활

동들도 계속되는 많은 제한 속에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때 현실이 우리 인생의 

타깃이 되어 절망하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의 현실과 코로나 백신이 속

히 개발될 줄로 믿고(수용)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들로 우리들

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전념), 이 가을에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여유를 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맺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3-14).
pastor.eun@gmail.com

<1면에서 계속>

그 메일을 받고 한 시간

이 흐른 후, 트럼프 대통령

이 그 주간에 말한 내용에 

대해 교회가 충분히 분노하

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

에 교회를 떠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어느 진보적 

교인을 같은 목사가 상담하

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많은 목회자

들에게 패배감을 느끼게 한

다. 이렇게 피차 이질적으

로 형성된 무리에게 일관된 

기독교적 정체성(Christian 

formation)을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도대

체 있기는 한 것일까?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

니다. 아니, 아마도 21세

기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메타 위협인 동시에 결코 

글 하나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러

나 구글 시대에 목회자들이 

기독교 제자도를 발전시키

기 위해 할 수 있는 전술적

인 일들과 관련해 향후 관

련한 더 많은 대화를 촉발

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 한다.

1. 이제 미디어 습관이 제

자도의 핵심이 돼야 한다

목회자들이여, 온라인에

서 소비하는 시간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

가는 지를 성도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파적 뉴스거리, 케이블 

뉴스, 트위터 등에서 지나

치게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미디어를 가려서 보고 들

을 수 있도록(media literacy) 

인도하라. 디지털 금식을 제

안하라.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을 향하도

록 그들의 눈을 돌리라. 신뢰

할 수 있는 온라인 리소스로 

안내하라. 뉴스피드 스타일

의 리믹스된 영성의 공허함

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 

미디어 중독과 과도한 인

터넷 사용 시간을 다른 중

독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다

뤄야 할 심각한 목양적 문

제로 삼아야 한다. 바람직

한 온라인 습관을 들이도록 

교인을 인도하는 것은 이제 

당신 교회의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문제

가 됐다. 

2. 주일이 지나서도 기독

교인 정체성을 만드는 노

력을 우선시하라

주일 예배모임은 필수적

이며 결코 무시되거나 뒷전

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동

시에 기독교인 양성을 위한 

다른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

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

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미 차고 넘치는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

독교 버전의 Netflix 및 

TikTok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속임수를 쓰

거나 기술 유행을 쫓자는 

말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교육, 아름다움, 일 

및 여가를 촉진하기 위해 

주일 뿐 아니라 주중에도 

내내 창의적인 리듬을 장려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

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전적

으로 목회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21세기에 거

룩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거룩한 기

독교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 새로운 비전

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

3. 교회는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단지 훌륭한 설교, 최고의 

예배음악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 전달자로 스스로를 

파악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오래지 않아 죽

은 교회로 전락할 것이다. 

구글 시대에는 클릭 한 번

으로 언제나 더 나은 설교

와 더 나은 예배음악을 만

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온라

인 “컨텐츠”도 결코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 이제 목회

자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구글 검색이 주지 못하는, 

과연 그 무엇을 지역교회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가? 현

재 교회에게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질

문에 대해 설득력 있고 매

력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

이다.

목회자와 교회지도자여, 

용기를 잃지 말라. 물론 힘

든 시간을 맞고 있지만 이

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직면

한 가장 최근의 도전일 뿐

이다. 교회는 살아남을 것

이다. 인터넷에 흩어져 있

는 양떼들에 대해서 경계심

을 가지고 그들을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의 주인 또는 창조자가 아

니라 그들을 섬기는 청지기

다. 

우리 같은 연약한 목자들

은 위대한 우리의 목자로부

터 힘을 공급받지 않는 한 

양떼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다. 전염병, 분

열을 일으키는 정치적 문

제, 심지어 지옥의 문(마

16:18)조차도 교회와 싸워

서 이길 수는 없다.                       
<T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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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채워가는 여유!

구글 검색이 못 주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다!

미디어 분별력 인도, 디지털 금식 제안, 신뢰할 온라인 리소스 안내
교회 본질에 대한 숙고, 주중생활에서 기독교인 정체성 드러내도록

긴즈버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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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

을 Ryan Follis라는 목사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Ryan 목사님, 제 아들은 프

리스쿨에 다니는 4살 먹은 아

이입니다. 하루는 그가 차 안에

서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

습니다. ‘엄마 F word가 뭐야?’ 

제 아내는 놀라며 ‘네가 어떻게 

F word를 알아?’ 제 아들이 말

하기를 ‘나는 몰라. 그런데 내 

친구 중에 한 아이가 그 말을 

하여서 선생님이 그에게 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만일 또 

하면 교장 선생님에게 보낼 거

야’ 라고 말했어. ‘그런데 엄마, 

나는 그가 한 말을 듣지 못했

어. 그래서 무엇이 내가 말하면 

안 되는 F word인지 모르겠어.’ 

그리고는 그 아이는 F로 시작

되는 단어를 입으로 조잘거렸

습니다. Fruit 아니면 Fries 아

니면 Friday? 목사님, 저는 이

런 말을 듣고는 제가 그 아이에

게 F word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에 대한 답으로 Ryan 

Follis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

했습니다. 

“F word는 사람들을 긴장하

게 하고 인상을 쓰게 합니다. 

그 말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속되고 거친 생각과 행동

을 나타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

니다. 그 말은 공격적이고 비생

산적이고 분열을 초래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F word는 또 

다른 용어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

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은 Forgiveness(용서)라는 단

어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높은 

인격의 생각과 행동을 나타내

는 겸손한 말로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는 건설

적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

로 연합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

니다. 만일 우리가 그 말을 하

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

입니다.”  

이 글을 보면 F word를 꼭 

욕하는 것으로만 가르칠 필요

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어린 아들에게 F word의 

정의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F word를 

가르쳐 줄 때 특별히 욕이 담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남에

게 저주하는 행위’나 ‘남을 모

욕주기 위하여 낮추어 부르는 

말’을 F Word로 정의를 설명해

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

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F word 중에 

Forgiveness(용서)를 가르치게 

된다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를 가르

칠 때, 용서가 얼마나 힘이 있

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더욱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건설

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주변 사

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

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

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한주는 

다른 것보다 먼저 용서라는 단

어를 기억하며 실행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가 

일으키는 역사를 가정에서 그

리고 직장에서 체험하며 행복

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

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

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

서하심과 같이 하라”(엡4:31, 

32). 
david2lord@hotmail.com

목자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F word

현대 교회에서 안타까운 

현상은 역사적 예수, 즉 인간 

예수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들

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힘과 노

력으로 따라 할 것을 강조합

니다. 어린 아이들을 반기며, 

안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눈 먼 사람을 보게 하신 복

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힘 

닫는 데까지 모방하는 생활

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된 예

수 그리스도가 현재 우리 삶

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

랑에 대하여 반쪽만 알려주

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를 향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

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

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

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

라"(고후5:16)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더 이상 역사적 예수만이 아

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입니

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의 중요성은 단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죽은 

그 분의 생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사적 

사실도 우리가 믿지만, 현재 

세상과 주님의 관계성은 우

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고 밤

마다 잠자리에 드는 현실에

서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사

실입니다. 

본문의 아름다운 기적 이

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

리 삶에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

다.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많은 

주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

다. 영적인 안목 없이 그저 

물질적인 메시야만 기대하

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

는 곳을 찾아 가셨습니다. 또

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제

자들과 나누시면서 모두 마

음의 큰 근심이 있었을 것입

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

리 바다에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다녔던 

군중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길 잃고 

헤매는 양 같은 군중들이 인

생의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

하고 방황하는 모습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

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먹이기도 하셨

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니 주님

의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지

셨습니다. 같이 생활하며 옆

에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웠을 법 한데 아직도 주님

을 실망시키는 제자들이 갈

릴리 바다 가운데 배에 있습

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 갑

니다. 주님은 산에서 가련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

다. 산 위에 올라가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긍휼의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내려 보고 계

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을 체휼하신(히4:15), 그래

서 심장을 뛰게 하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감정의 롤러코

스터를 하늘 보좌에서도 똑

같이 느끼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중

보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

도해주는 부모와 형제가 없

다고 해도 지금 하늘에서 나

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

이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하늘 보좌에

서 문제의 빠진 인생에 개입

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주님

은 높은 산에서 곤경에 처한 

나름 바닷길에 익숙하다고 

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

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중간 지점, 가장 무서운 자리

에 있습니다. 6마일을 가야 

건너가는데, 십리 길- 3마일 

쯤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위

기에서 구하시려고 나타나

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

고 계십니다. 긍휼의 예수님

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형편

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

속하게 도와주십니다. 주님

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언제든지 듣고 계십니다. 그

리고 주님은 팔을 넓게 펼쳐

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하

늘에서 우리의 슬픔의 속삭

임도, 아무리 작은 신음의 기

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세상

의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도 예수님은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신 그리스도

는 승리의 주님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 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

을 보고" (6:19). 6마일쯤 되

는 거리 중 절반을 갔습니다. 

'바다 가운데'(막6:47)에서  

위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배

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3

마일이나 헤엄친다는 것도 

폭풍우 가운데 불가능 합니

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

만 주님에게는 승리의 순간

이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

시니"(마14:25). 초저녁이나 

이른 새벽이 아니라 가장 깊

은 밤 시간입니다. 심리적으

로도 칠흑 같은 암울하고 절

망적인 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시

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

는데 밤 사경과 같은 어둠과 

혼란으로 난장판인 세상에

서도 도움을 구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해 주

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

고"(6:19). 이집트 상형문자

에서 물 위에 두 발이 그려

진 그림은 하늘의 절대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유주

의자들이 말하는 역사적 예

수는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

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

는 모든 사물의 주관자입니

다. 그래서 주님은 바람도 잠

잠하게 하십니다. 성난 파도

도 고요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자

연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

을 추격하던 바로는 이제 끝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홍해

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

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

엘 백성을 구원하신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나 사탄의 

공격에도 마찬가지로 승리

하신 주님입니다. 친구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마귀도 주

님을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내

어 묻어버렸습니다. 끝장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러나 삼일 후에 예수님은 승

리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

고 수척한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신 

분이 아니라, 힘차고 생기 

있는 승리와 용기의 그리스

도로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초

자연의 사람들입니다. 초자

연적으로 거듭났고, 초자연

적인 영적 싸움을 싸우며, 

초자연적인 스승의 가르침

을 받아, 승리로 인도하는 

초자연적인 대장을 따라 가

는 사람들입니다“(허드슨 테

일러).

승리의 주님이 이제 승리

의 메시지로 말씀합니다. "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6:20) 주님의 메시지

는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폭풍이 우리

를 에워쌓아도, 바람이 세차

게 불고 지나가도, 더 이상 

버티고 전진할 수 없을 지경

이 되어도, 승리의 주님은 "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

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

는 메시지입니다. 

"내니…" "It is I" 주님이 

함께하심이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두려

움은 머물러있는 것입니다. 

정적인 것입니다. 쌓아둘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를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면 

두려움이 에워쌉니다. 그런

데 건지고 구하는 것은 동적

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

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

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

서 나를 건지셨도다"(시

34:4).

물 위를 걸어가신 그리스도

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주님

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

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6:21). 세

상의 지성인들과 지도자들

은 세상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나라의 운명이

나 개인의 종착점은 오직 한 

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운

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

도의 손입니다. 주님은 다음 

드라마를 펼쳐 보여주기 위

해 현재의 역사를 마무리하

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들이 운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6:21). 9시간동

안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3

마일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머물러있습니다. 수

많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제자리입니다. 어딘가 가 있

을 것 같은데 제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도 읽고 연

구도 해서 인생의 문제를 이

제 해결할 법도 한데… 철학

에, 심리학에, 테크놀로지에, 

여러 지식 분야에 심취했는

데… 그런데 제자리에 있습

니다. 물에 빠지는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고 나면 

배가 목적지로 향해 갑니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

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따

라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갈라 거슬

러 헤엄쳐 갑니다. 운명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진보를 약속하고 보장해 주

십니다. 인생의 목적지로 향

해 가게 하실 뿐 아니라,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

게" 해 주십니다(6:21). 예

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배로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

든 인생을 위한 계획이 있

습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영접

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디자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배 안으로 영접될 때까지 

배의 진보는 없었습니다. 그

런데 주님이 배 안에 계시니

까 즉시로, 곧 항해의 목적

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의 표적과 기사는 생명을 주

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

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

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을 심지어는 형제들

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

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

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하신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

하고 있습니다(요7:38-39).

인생의 배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

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

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

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

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

려 하심이니라"(엡2:10).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by chance) 

세상에 있게 된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가운데서 행

하게 하려 하심이라-we 

should walk in them. 우리 

앞에 계획하시고 펼쳐주시

는 길을 찾고, 따르고, 이루

는 것, find, follow, finish… 

믿음의 인생은 진보할 뿐만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것입

니다.

여러분도 폭풍의 한 밤중

에 주님을 배로 영접한 제자

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여 들

이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

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

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

복합니다.

schang@bostonkorea.org

장성철 목사
(보스턴장로교회)

푸/른/초/장

요한복음 6장 16-21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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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으로 만약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나 타락하면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지

요? 지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사람이 미래 일을 모르기에 구원

문제도 가끔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지요? 

- 청년부 K. Chung

A: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두 부류이기에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신인협력(神人協

力)이라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 신학은 구원을 상실

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오직 성경

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한번 받은 구원

은 잃어버리거나 중간에 취소되는 법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개

혁주의 장로교 목사로 후자가 보다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성경을 예로 들어봅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의 착한 일은 구

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

도 예수의 날, 주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는데 영어성경은 처음에는 시작(began)을 썼다가 이룬다(to comple-

tion, 완성)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는 성도

의 견인(perseverence of the saints) 교리라고 합니다. 여기의 견인은 오

래참음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으로 오래 참아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타

락은 있어도 영구히 타락하여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믿는 자가 약하고 죄의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더 

강하기에 결국은 구원을 이루고야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구절인데 로마서 8장 30절입니

다. 구원의 황금 체인(Golden Chain)이라는 구절입니다. “또 미리 정

하신(예정, predestination)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소명, calling) 부르

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칭의, Justification)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영화, Glorification). 이 4가지가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도중에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불러서 예수 믿게 하

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칭의의 은총을 주시고 칭의의 은총을 받은 성

도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 영화에 이른다는 결론입니다. 이 영화

는 천국에서의 구원의 성취인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영화롭

게 하셨느니라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정과거형입니

다. 헬라어의 부정과거형은 너무나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씁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서 제17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은 영

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타락하

여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

시고 회개하여 의의 길로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다리를 절면 

부축해주실 것이요 걸을 수 없다면 주께서는 업고라도 천국까지 인

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내 다리를 부러

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예정-소명-칭의-영화 단계로,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투표는 “정치”

가 아닙니다. 투표

는 우리의 삶입니

다. 투표는 내 자

녀들이 살아갈 매

일 매일 삶의 방

향과 미래를 좌우

할 중요한 흐름잡

이입니다!

2020년 대선을 위한 크리

스천 투표 가이드라인은 아

래와 같은 하나님 창조의 질

서를 기초로 한 가장 기본적

인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하

여,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설

문조사 및 그들의 정책 전력, 

그들의 가치관들을 종합하여 

내린 투표 가이드라인임을 알

려드립니다.    

1.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며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다.

2. 생명의 존엄성-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뱃속의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고 인간

이다. 

3. 기독교 신앙의 자유–미

국건립에 모퉁이돌 역할을 한 

기독교 신앙이 정부의 참견 

없이 헌법에 의거하여 계속 

지켜져야 하며 특정단체의 “

특혜”에 의해 역차별 받아선 

안된다. 

4. 시민들의 안전/ 학부모

의 권리/ 다음세대의 건강한 

정체성 교육과 Sex Educa-

tion(성교육).

대선 관련 자료는 Tvnext.

org로 가셔서 투표 가이드라

인1부터 보시고 중요한 날짜 

꼭 알아두세요. 미국지도가 

나오면 내가 사는 주(State)를 

누른 후 명령(instruction)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로, 캘리포니아 지도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꼭 기

억해야 할 중요 날짜가 나옵

니다. 

Voter Guides and Re-

sources-투표  가이드라인  

Voting Deadlines–중요한 

날짜들

△Registration Deadline 

유권자 등록마감: October 

19, 2020 △Absentee Bal-

lot Request Deadline 우편

투표 신청서 마감일: October 

27, 2020 △Absentee Ballot 

Return Deadline 우편 투표 

마감일: November 3, 2020 

△Early voting(조기 투표): 

Varies by county 카운티에 

따라 다름. △General Elec-

tion 투표일: November 3, 

2020

매우 매우 중요!

이번 대선 투표는 절대로 

우편으로 보내지 마시길 간곡

히 당부 드립니다. 투표가 끝

난 후에도 우편으로 부친 표

들은 조작이 될 우려가 이번

에 특별히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투표

신청”은 하시되, 집에서 다 적

은 것을 투표함에 가지고 가

서 직접 넣어주세요. 

투표는 우리의 삶입니다. 

왜 성경적 가치관에 투표해

야 하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매우 

가슴 아픈 한 예만 듭니다. 저

희 Tvnext에서 지난 몇 달간 

언론, 미디어, SNS 등 총 동원

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최악이 

될 사악한 발의안들 반대 운

동을 여러분과 함께 펼쳤습니

다. 하지만 워낙이 이런 발의

안을 만들어 제출한 캘리포니

아의 의원들이 주정부 동성애 

의회 출신인 사람들이 많고 

반기독교 성향이 짙다보니 지

금 다 하원, 상원에서 통과되

어 그들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인 주지사 게빈 뉴셤 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게빈 뉴셤이 

이 발의안들을 법안으로 서명

하여 통과시키는 것은 시간문

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AB 624, AB175, SB 

233, 그리고 SB145와 SB1145

들은 이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소아성애자”를 정상화 

시키는 것에 한 단계씩 더 가

까이 가게 하는 발의안들입니

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른과 

성관계 할 수 있는 나이를 법

안에 따라 14세(SB145)에서 

16세(SB1145)로 낮추는 발의

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어

른과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들의 동성 성행위를 허락하여 

항문섹스나 구강섹스까지 허

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 의해 자

동적으로 그들의 성범죄가 올

라가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

은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남자

가 행여 성범죄자 또는 소아성

애자여도 알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AB493은 선

생님들이 이미 문란한 성관계

를 “젠더 교육”이라는 이름아

래 가르치고 있는데, 이 법안

은 그나마 양심을 가지고 피해

오던 선생님들에게까지 의무

화 시켜서 학생들에 “젠더교

육”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지난주 게빈 뉴셤 

주지사가 이미 SB145(14세

와 성인 동성 성관계)에 서명

함으로 통과시켰다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가

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성전환시술 과

정을 시민들의 세

금으로 감당케 하

는 AB2218 역시 지

금 주지사 상위에 

올라갔다는 소식입

니다. 

(모든 발의안/법

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tvnext.org에 가셔서 “

발의안/법안” tab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

악한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통과시키는 그들을 중

지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미국 안에 각 당(민주

당, 공화당)들이 지키는 Plat-

form(플랫폼)– 정강을 보면 

그들의 지향하는 방향과 가

치관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

니다. 

정강이란 각 당들이 결사적

으로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신

앙고백문과 같은 것이기에 개

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당의 정강대로 법을 만

들고 지지합니다. 한 예로, 이

번 캘리포니아에서 SB145가 

얼마나 어린아이들에게 사악

한 법인지 매우 격하여 말했

던 민주당 의원 Lorena Gon-

zalez는, 그녀의 말은 고마웠

지만, 결국 투표자리에서는 

SB145에 Yes 투표를 넣었습

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들에

게 가장 큰 영향을 매우 신속

히 끼친 지난 10년간 통과된 

법안들을 Tvnext.org에 가셔

서 “법안”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확연하게 차

이 나는 두 당의 정강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Faith, Our Vote, Our Voice!  
2020년 대선 예비선거 크리스천 투표 가이드라인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소아성애자를 정상화 시키는 단계적 발의안 SB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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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 도 네 시

아는 세계에

서 네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계

속해서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적도를 따라 3000마일

이 뻗어있는 13000의 작은 섬

들과 다섯 개의 큰 섬을 가진 

다도해다. 남동쪽 아시아에 위

치해 있는 이 섬들은 호주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섬들 사이에서 실제적인 해로

를 지배하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를 잇고 

있다.

저지대 세망은 말레이시아 

반도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의 고유의 종족들 중 하나의 

후손들이 "세망(semang)"이라

는 말은 아마도 "빚진 노예"라

는 의미인 크메르 말에서 어원

을 찾을 수 있다. 1800년대에 

증가한 말레이시아 인구에 따

라 말레이는 세망을 포함해 모

든 원주민을 노예로 만들었다. 

말레이와 세망 사이에 관계는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다. 저지

대 세망은 사실 싱가포르의 남

동쪽인 빈탄(Bintan)섬에 이

주했다. 오늘날 그들은 저지대

와 숲이 있는 작은 언덕에 살

고 있다. 그들은 크메르언어 

계통인 세망어를 사용하고 있

다.

삶의 모습

최근까지 저지대 세망족은 

유목민처럼 숲에 살았다. 그들

은 촌락은 없지만 20여개로 

구성된 임시 캠프에서 살고 있

다. 세망이 여전히 유목민적인 

삶을 살지만 좀더 영구적인 거

주지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작

은 말레이 스타일의 대나무와 

짚으로 이은 집이 가장 일반적

인 형태다.

경제적인 기회에 제한을 두

지 않는 저지대 세망은 다양한 

기회를 갖고 어떤 이들은 무역

을 통해 숲의 생산물을 모으

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 노동

자로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

들이 농부들이며 경작을 위해 

화전법을 사용한다. 쌀, 카사

바, 옥수수, 고구마가 그들의 

주된 농작물이다. 그들은 또한 

야생고구마, 죽순, 땅콩, 꿀과 

같은 숲의 생산물을 소비한다. 

그들은 원숭이와 새를 입으로 

부는 대롱으로 사냥하는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

숲에서 얻어진 모든 음식은 

대가족에서 자유롭게 사용된

다. 많은 숲의 생산물들은 무

역으로 혹은 시장에서 팔 수 

있다. 송진, 밀랍, 짚, 식물약재

료, 그리고 등나무 줄기는 종

종 다른 필요한 물품과 철제 

도구를 위해 교환되기도 한다. 

살아가기 위해서 무역에 의존

하지 않지만 이러한 도구와 사

치스러운 제품들은 그들의 삶

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사

용한다.

핵가족은 저지대 세망에서 

가장 큰 결속된 그룹이다. 한

명 혹은 둘의 확장된 가족은 

잠시 동안 함께 살지라도 가족

은 쉽게 그들의 길을 따로 정

해 나간다. 젊은 사람들은 일

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배우자

를 부모와 상관없이 고른다. 

결혼식은 함께 가족을 구성하

며 단순하게 이루어진다. 이혼

이 허용되지만 둘 사이에 아이

가 없을 때 종종 이뤄진다.

세망족 사회에서는 성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권위가 없으

며 사회를 다스리는 외부적인 

형태가 없다. 그들이 싸움을 

싫어하기에 그들 사이에 다툼

이 드물다.

신앙

대부분의 세망족이 정령숭

배주의적이지만 저지대 세망

은 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

식은 앞선 정령숭배적인 부분

이 남아 있다. 농업의 의식들

뿐만 아니라 출생, 질병, 그리

고 죽음과 같은 많은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에서 특별히 정

령숭배적인 요소가 풍부하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역사는 분

명치는 않으나 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슬람 말레

이와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대부분의 저지대 세망족은 

복음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성경은 세망

어로 번역돼있지 않으며 현재 

그들을 위해 일하는 어떠한 

선교단체도 없다. 오직 소수

의 저지대 세망 기독교인이 

존재할 뿐이다. 이들 기독교

인을 위해 그들 언어로 된 기

독교적 자료들 특별히 성경이 

필요하다. 이들이 복음을 효

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

된 일꾼들과 중보기도 또한 

간절히 필요하다.

저지대 세망(Lowland Semang)

미국 교회 10곳 중 9곳 현장예배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

로 미국 교회가 예배당을 

폐쇄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급격히 줄었던 성도

들의 헌금이 지속적인 회

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기독교 여

론조사 기관 스테이트오브더플레이트는 지난 8

월 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교회 목회자 1076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4%가 ‘코로나 이전보

다 헌금이 늘었다’(22%) 또는 ‘이전과 비슷하

다’(42%)고 밝혔다. 지난 4월 조사에서 같은 질

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헌금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성도들의 헌금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보다 헌금

이 늘었다는 응답(22%)도 4월(8%)에 비해 14% 

포인트 증가했다.

대면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도 늘고 있다. 응답

자의 87%는 예배당에서 현장예배를 재개했고 교

회 내 성도 간 모임도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지난 7월 ‘

미국 교회의 71%가 대면예배를 재개했다’는 조

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더 많은 교회가 대면예배 

재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

서 응답자의 58%가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출석

률이 절반 이하’라고 답해 온전한 예배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브라이언 클루스 미국 복음주의연합회 대변

인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큰 위기 속에서 대부

분 교회와 그 가족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할 방

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성

도들의 헌금액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목회자 대다수는 코로나19 상황

으로 인해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며 

“목회자의 목양이 회복되려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의 회복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

다. 이번 연구의 신뢰도는 94%, 오차범위는 

±5% 포인트였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김정은 사과...

한국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시신 훼손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소

식을 전 세계 언론이 긴급하고 상세하게 보도했

다.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이모(47)씨 피살 사

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

령과 남녘 동포들을 크게 

실망시켜 대단히 미안하

다”고 사과한 것에 대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

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 독재자의 사과

는 이례적”이라며 “북한이 남한 민간인을 살해

했을 때 연민이나 유감을 표현한 적은 있지만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 직접 문서로 낸 적은 거

의 없다”고 평가했다. WSJ는 “김 위원장의 친서

는 여름 내내 북한 관영매체들이 비난했던 문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낮추고 싶은 의도를 시사한다”고 덧

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북한이 엄밀히 말해 전

쟁 상태에 있는 최대 라이벌인 남한에 대해 잘

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은 이례

적”이라며 “남한 국민 살해는 문 대통령의 대북

관계 개선 의지에 큰 타격을 줬다. 북한이 빠르

게 반성을 표명해 화해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이 공무원 살해 

관련, 남한에 희귀한(Rare) 사과를 했다’는 제목

의 기사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 군인

들의 해역에서 한국 정부관계자의 죽음에 대해 

보기 드문 사과를 했다”고 썼다.

“김 위원장의 사과는 10년 전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 NYT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정면돌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CBS 뉴스는 “북한 지도자가 남한에 분명히 사

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히 사과 메

시지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맞물려 한국 내 

비판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에 주목했다.

CBS는 “문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전달된 것으

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한국 내 반북 

감정을 완화해 긴장을 완화시켰을 뿐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 방송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사

과했다고 보도했다. 또 BBC는 2010년 천안함이 

피격돼 승조원 46명이 숨졌을 때도 북한이 사과

를 내놓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남한의 사과 요구

에 응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짚었다.

미국 국무부도 25일 남측 공무원 사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해 도움

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이례적 

공개 사과를 통해 추가적 상황악화를 막게 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

소보다 신속하게 국무부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서면 질

의에 “살해된 한국 공무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한 

동맹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답했다.

코로나 시대 커지는 빈부격차…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던 빈부 

격차를 더욱 선명하게 드

러내고 있다. 팬데믹 이후 

교육, 공중보건, 일자리 등

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

는 가운데 빈곤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팬데믹이 격차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아이들 원격 수업 받기 어렵다. 로이터

통신은 “새로운 ‘가상학습의 시대’는 볼리비아의 

심각한 빈부 격차를 조명하고 있다”면서 “볼리

비아 통신당국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0%, 도시

가 아닌 지역에선 3%의 인구만이 인터넷에 접

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엔 산하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남미 전체 인터

넷 보급률은 67%지만 국가·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인터넷 연결이 잘 되는 나라에서조차 농촌 

등 외곽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40-50% 수준

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지방의 인터넷 보급

률은 10%도 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은 바이러스에도 취약하다. 워싱턴포

스트(WP)는 지난 15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숨진 

21세 이하 미국 국민 중 히스패닉과 흑인, 미국 

원주민이 75%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소수인종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보험을 들지 

않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기 때문이다.

국가간 경제력 차이는 백신 확보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세계 인

구의 13%가 사는 부유한 국가들이 코로나19 백

신 생산량의 51%를 이미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난민들에겐 코로나19가 재앙이다. 난민캠프

에선 거리두기를 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실업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 

와중에 저학력·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 세대’라는 제목

의 기사에서 “위기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타

깃으로 한다”면서 “미국 내에서 대졸자 실업률

은 4.8%포인트 올랐지만,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두 배인 9.7%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다. 저소득층의 실직은 아이들

의 미래를 위협한다.

옥스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2

분기 전 세계에서 4억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

졌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 억만장자 73명의 재산

은 3월 이후 총 482억 달러 늘었다.

부부 함께 키운 아이가 정신질환↓

프랑스에서 남성 출산휴

가가 기존의 두 배인 28일

까지 늘어난다. 부부가 함

께 육아를 하는 것이 평등

하며, 부부가 함께 키운 아

이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

게 자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내년 7월부터 현행 14일에서 28일로 늘

리고 그 중 7일은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80%가 ‘배우자 출산

휴가가 너무 짧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

다”면서 “세상에 나온 아이를 엄마만 돌봐야 할 

이유는 없다. 더 큰 평등을 위해 부부 모두가 아

이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 데는 아이가 생후 

1000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신체적, 정신

적 발달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보건부는 홈페이지에 “생

후 1000일 동안 아이의 키는 한 달 평균 2㎝씩 

자라고, 뇌의 크기는 5배로 커지는 등 인간의 한 

생애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인 엘리

제궁에 신경정신과 의사 보리스 시륄니크를 위

원장으로 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떻

게 하면 생후 1000일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8일 연구보고서를 제출

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9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4주로 정해진 건 프랑스 정부와 전문

가들의 타협안인 셈이다.

출산휴가는 아이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다. 또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하

는 동거를 하고 있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내주지 않

을 경우 7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륄니크 위원장은 BFM방송 인터뷰에서 “북

유럽 국가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봤을 때 아이의 문맹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정

신질환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1면에서 계속>

이하 ASPI)에서 간행됐다. 중공

이 중국 국내법은 물론이고 국제 

인권표준을 위반했음을 고발하

며 그로 인해 ‘국가로서 중국이 가

지는 힘이 강해짐은 물론이고 사

회 안정 유지와 사회제어의 미명

하에 중국 내에서 각종 탄압이 자

행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의 유전

자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최하 1억 

명, 최대 1억4천만 명의 신상 정

보가 등록돼 세계 최대 규모로 평

가된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조만

간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라 트로

브 대학(La Trobe University)의 

정치·미디어·철학과 학과장 겸 

부교수이며 ASPI 비상근 선임 

연구교수이기도 한 제임스 레이

볼드(James Leibold)와 토론토 

대학(University of Toronto) 정

치학과 박사과정생인 에밀 더크

스(Emile Dirks)는 돈 냄새를 쫓

아 미화 14억 달러 상당의 가치

가 있는 중국의 이 사업에 뛰어

든 외국 생물공학 기업들을 조명

하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규모

의 인권유린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ASPI 보

고서는 중국 정부의 법의학 DNA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

이스 구축에 있어서 중국 경찰, 

중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긴

밀한 협업관계를 종합적으로 분

석한 첫 번째 사례다.’ 

중국 정부가 낸 입찰서류, 구매

주문서, 공안국이 웨이보(微博) 

및 웨이신(微信, 즉 위챗)에 올린 

글, 국내 뉴스, 소셜 미디어에 올

라온 글, 협업문서, 홍보자료 등 7

백 건 이상의 공개 문서들에 기반 

한 이 보고서는 ‘각종 문서로 이

미 입증된 신장의 바이오(bio) 감

시 프로그램이 중국 전역으로 확

대되면서 중국 사회에 대한 정부

의 통제가 강화되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중국 시민들의 인권과 시

민으로서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

다는 새로운 증거’다.

‘DNA의 법의학적 사용으로 범

죄를 해결하고 인명을 구조할 수

도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차별적

인 법 집행과 독재정부의 정치적 

통제 모두를 강화할 위험 역시 존

재한다.’ 보고서에는 이런 원론적

인 설명과 함께 그 조사연구 결

과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엿보인다.

‘중국의 일당 독재체제에서 범

죄에 대한 치안 단속과 반체제 인

사들에 대한 탄압 사이에 명확한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서

의 내용이다. 공안부에서 관리하

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료가 상

세한 가족정보와 결합한 경우, 각 

시료는 ‘반체제 인사, 인권활동

가, 소수민족 및 소수 종교단체 

신자들에게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직계

는 물론이고 방계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데

이터 수집에서 중국이 거둔 성공

을 목격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

도 자국에서 가장 취약하고 궁지

에 몰린 공동체들로부터 일방적

으로 데이터를 강제 수집하게 되

지 않겠냐는 것이다. 

“유전자 감시 문제가 21세기 결

정적인 윤리 문제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더크스가 한 

말이다. 그러나 중국에 중공을 반

대할 야당이며 독립적 사법부, 자

유언론, 활발한 시민사회 등이 없

다는 사실은 중국의 상황을 특히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고 그는 말

한다. 그는 서양의 시민사회가 중

국 시민들을 대신해 나서서 중공

의 인권유린을 폭로하고 대중의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결론으로, ‘평범한 중국 시민 수

천만 명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국

가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는 이미 

줄이 풀린 중국 정부와 공안부의 

권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분

명한 표시다’라고 저자들은 우려

한다. 

‘중국 시민들은 이미 어마어마

한 감시를 받고 있다. 티베트와 

신장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종

교인과 청원자들도 경찰의 데이

터베이스에 추가돼 움직임을 추

적당하고 있으며 감시 카메라는 

중국의 도시 지역, 시골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설치돼 있다. 

강제 생체 데이터 수집의 확산은 

중국 국가의 자국민 인권을 침해

하는 힘만 키울 뿐이다.’

중공, 전국민 각종 생체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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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론 

성경은 대조법이 자주 사용한다. 대

조(對照, contrast)는 상반되는 것의 

차이점에 관심을 갖는다는 면에서, 서

로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비교(比較, 

comparison)와 차이가 있다. 하나님

의 창조를 살펴보자. 하늘과 땅, 빛과 

어두움, 낯과 밤, 아침과 저녁, 땅과 

바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등이 대조

되어 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여 대조되

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대조

법은 성경의 핵심내용인 복음을 설명

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죄인과 의

인,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음, 선택과 

유기, 현세와 내세, 그리고 양과 염소

의 구분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원론(二元論, dualism)은 대조법

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매우 유사하

다. 그러므로 성경의 대조법에 익숙하

면 이원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원론의 핵심은 대조를 이루는 근본원

리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것

이다. 이런 ‘대조’의 다른 표현은, 두 

개체 간의 ‘갈등’ 내지는 ‘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립된 개체가 상대

를 밀쳐내어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한 예로, 이 세상에 선과 악

이 공존한다는 것은 상반되는 두 세

력이 지속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

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과 악

은 상대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존재할 

수 없는 이원론의 틀에 놓여있기 때

문이다.  

이원론 사상은 기원전 4-5세기에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출신 

철학자 플라톤(Plato)으로부터 출발

되었다. 그의 이원론은 두 세계, 즉 ‘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의 대

립관계를 중심한다. ‘이데아의 세계’

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곳이

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

상의 세계’로서 불완전하고 열등한 곳

이다. 이 내용은 플라톤이 사용한 ‘동

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

져 있다. 현상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은 동굴 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복사된 세계를 벗어나 동굴 밖

으로 나아가 태양을 바라보아야 참된 

세계를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인간 속

에 두 개의 상반되는 세계가 공존한

다고 하였는데, 영혼을 육체보다 뛰어

난 존재로 여겼다. 육체는 그 안에 감

옥과 같이 영혼을 가두어 놓고 오염

시켜 신성을 알 수 없게 한다. 그 결과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 천상의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려는 열망 속에서 살아

간다.

초대교회는 플라톤의 이원론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 육체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영혼이 원래 자신이 살

고 있던 영원한 신적 세계로 돌아간

다는 영혼불멸설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플라톤

의 철학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시하

던 성육신 교리가 이원론과 대치되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로부

터 내재적 세상과 초월적 세상을 구

분하는 서구 전통의 이원론적 사고가 

시작되었다. 

이원론 사상은 교회사 모든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

도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기친 

것은 성속이원론으로, 현실 속에 영적

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대립하며 존

재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이 이

원론은 성도들에게 하나만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도록 

하였다.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도 마찬

가지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무엇을 버리

고 취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훌륭한 신앙

인은 오직 성스러운 것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한다.  

성속이원론

그렇다면 성속이원론은 무엇에 근

거하여 성과 속을 구분할까? 물론 성

경적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

상 문자적인 내용을 넘어 ‘신성’이란 

개념을 절대화 시킨다. 신성은 신성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초월된 의미

가 강조될 때 사용된다. 

신성과 세속의 개념을 구분함에 있

어 성속이원론이 지닌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성스러운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모

호하기 때문이다. 가치 기준이 지나치

게 주관적이다. 각자가 지닌 고유의 

종교성과 처한 상황으로부터 받는 직

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성스러움’에 대한 개념이 인

간의 본능적 종교의식과 연관되면 더

욱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 신은 인간과 구분되

는 신비스러운 존재로서,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곳일수록 이 신과 연관된 

성스러움을 중시한다. 각자 추구하는 

신과 연관된 성과 속에 대한 정의는 

극히 사적이다.  

힌두교는 암소를 신성시 한다. 차도

에 소가 누워있으면 비껴가고, 그럴 

수 없다면 소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힌두교의 특징

인 암소숭배의 기원이 매우 흥미롭다. 

과거 심한 가뭄 시 사람들이 마구 소

를 잡아먹은 결과 밭갈이가 불가능하

게 되었고 버터를 얻지 못하게 되자, 

암소를 신성시 하는 관행이 생긴 것

이다. 또한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반영

하듯, 그들은 자유로운 신분인 거룩한 

소와 노동에 사용되는 소를 구분하기

도 한다.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

은 이와 같은 힌두교의 신성기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유대인들

이 성과 속을 구분하는 신앙적 신념

에 의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

을 생소하게 생각되는 것과 다를 바

가 없다. 

한국교회 성속이원론 

한국교회의 성속이원론은 초기 선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시작되었다. 그

들이 지녔던 성과 속에 대한 구분 개

념과 한국인의 고유 종교심이 혼합되

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시작될 때의 상황을 살펴보

자. 초창기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농

촌에 거주하던 평민들이었다. 선교사

들이 직접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순회전도에 힘쓴 결과, 초기부터 도

시보다 지방에 예배처소가 많이 생겨

난 것이다. 

초기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

음중심의 보수적 선교사들의 가르침

을 수용하고 신봉하였다. 몇 가지 이

유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상하간의 

수직적 계급 차이가 유지되고 있던 

때였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평민들은 종교적 경험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항상 기독

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할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

습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서양에 대해 눈을 뜨고 있던 

상황가운데 팽배했던 사대주의적 사

상의 영향도 중요한 이유였다. 서양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과 그

들로부터 서양의 문화를 접함으로 자

신들이 격상된다는 확신도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초기 성도들은 선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사상을 평

가할 만한 지적 실력을 갖추지 못하

였다. 열강들로 인한 불안정한 시국

을 이겨내는 큰 힘을 제공받는 상황 

속에서 반론을 제시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만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

들었다. 

나아가서 한국인 고유의 종교성으

로 인해 성속이원론이 한국교회에 더

욱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한국

인들은 전통적으로 악한 악마의 횡포

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을 지닌 

절대자를 인정하는 종교성을 지녀왔

다. 자연히 그 절대자와 연관된 장소

와 사람을 신성하게 여겼고, 이는 성

과 속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국의 역대왕조가 명산을 선

정하여 제사를 거행하였다. 이는 산에 

살며 산을 다스리는 신령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사 장

소와 인도자들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

는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섬겼

다.    

생활주변에서도 장소와 사람을 신

성시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각 마을주

변에 성황당이 있었는데, 돌을 쌓거나 

나무에 실과 천 등을 매달아 놓음으

로 도시를 수호하는 신의 영역임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중병에 걸렸거나 

불운에서 탈출하기 위해 찾았던 내림

굿을 하는 박수무당 역시 일반 사람

들과 급이 다른 신성한 자로 여겨졌

다. 

초기 성도들은 성속이원론의 영향

으로, 교회당을 세상의 건물과 대조되

는 성스러운 장소로 간주하였다. 또한 

목회자를 대할 때에 세속직업과 구분

되는 성직을 맡은 자로 대하였다. 절

대자인 하나님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성

속이원론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은 교회

당에서 드리는 기도, 특히 새벽에 드

리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믿

는다.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집기와 

가구를 성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강대상이 놓여있는 곳을 구약시대의 

지성소로 간주하고 오직 자격을 가진 

자만 그곳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성속이원론의 폐단 

초대교회는 성속이원론의 사상으

로 인해 영적 도전을 받은 경험을 하

였다. 이는 영과 물질이 극단적 대조

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 영지주의자

들이 때문이었다. 그들은 완전하고 초

월적인 신은 결코 이토록 불완전한 

이 세상의 물질을 창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하고 더

러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

는 유일한 길은 높은 차원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런 영

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창조론, 성육신, 

섭리론, 그리고 구원론을 포함하여 성

경적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였다.  

초대교회 대표적 교부 어거스틴이 

한 때  심 취 하 였 던  마 니 교

(Manichaeism) 역시 대조되는 이원

론에 기초한 이단종교였다. 마니교는 

빛과 어두움은 이 세상에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는 신비주의적 종교체계를 갖추고 커

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9면으로 계속>

성속이원론은 주관적 기준으로 인해 교회역사에 많은 문제야기

세상 살면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 기대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1)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회사가 가르친다!(8)-성속이원론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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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운명이 리더에게 달려있다

영국 BBC에서 제작한 동물 다큐멘터

리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지

난 50여 년간 인기리에 방영되는 동물

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의 세계

에서나 인간의 세계에서나 함께 무리를 

형성하면 그곳에는 항상 리더가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리더

라는 감투를 쓰고 리더십이 부족한 사

람들이 많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원초

적인 힘이 지배하지만, 인간 세계에서

는 힘으로 다스릴 수는 있지만 사람들

이 따르게 만들 수는 없다. 

리더와 리더십이 항상 같이 가야 하

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리더는 역

할을 정의하는 단어이지만, 리더십은 

영향력을 말하는 단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회나 교회나 공동

체의 운명이 탁월한 리더의 현명한 리

더십에 달려 있다. 영적리더란 한마디

로 기술이나 정치적 수완이나 특정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다. 이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에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근

본적인 정의를 통해서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변혁적 리더의 4가지 요소

기독교의 위기는 리더십에 원인이 있

다. 영적리더들의 영적, 도덕적 권위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변혁적 리더가 갖추어

야 할 4가지 근본 요소가 있다. 힘, 권위, 

자리, 카리스마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요소인 힘(power)은 가장 원

초적인 요소이다. 영향력이 부족한 리

더는 힘을 주된 방편으로 사용한다. 힘

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물리적인 힘, 정

복하고 겨루어 이기는 힘, 다스리는 힘, 

거래하는 힘, 돌보는 힘 그리고 오늘날

은 정보력도 힘으로 간주한다. 이 힘으

로 리더가 되기도 하고 이 힘에 의존해 

무리를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강압

하여 이끌고 다스리는 리더들도 있다. 

두 번째의 요소인 권위(authority)는 

주어지고 인정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사로 임명되면 임명권자에 의해 그 

권위가 인정된다. 세습으로 리더의 지

위를 계승하는 것도 이 권위 때문이다. 

한 분야에 놀라운 지식이나 지혜가 인

정될 때도 그 분야에서는 권위를 가지

게 된다. 부족하고 실패한 리더는 자신

의 권위를 강조하고 권위에 의존하게 

된다. 

세 번째 요소는 자리(position)이다.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형성되

며 전통이 깊어질수록 리더의 지위에 

대한 상세한 권한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성문화된다. 자리(지위)는 힘

이 있다고 또는 권위만 가지고 주어지

지 않는다. 공동체의 정해진 절차와 방

법에 의해 리더의 자리는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 일

차적인 고려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번째 요소인 카리스마(charisma)

는 초인적인 능력이 인정될 때 가지게 

된다. 독재자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도 결국 이 카리스마 때문이다. 카리

스마의 리더들은 실제보다 더 신비스럽

고 크고 위대하게 보이게 되어 숭배하

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성불가침의 경

외감을 가지게 한다.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먼 거리에서 따르는 사람

들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현대는 매스컴의 영향력을 통해 

먼 거리에서 따르는 무리(follower)에게 

리더의 카리스마 이미지를 극대화해 인

위적이고 심지어는 날조된 이미지를 조

성하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카

리스마는 영적리더들에게 많은 유혹을 

주고 있다.

인격과 영향력을 갖춘 리더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을 전제한다. 따

르는 사람이나 그룹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리더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격과 품성 그리고 자질이 일하고 있

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리더십

은 기술이나 힘의 문제가 아니다. 리더

십을 인기(popularity)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리더를 관리인과 혼동해서

도 안 된다. 리더는 전문기술을 가진 기

술자가 아니다. 미래세계를 인도할 진

정한 리더는 한 단체의 목표를 설정해

서 분명히 하고 그 무리가 가진 모든 자

원과 에너지를 동원해서 함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인격과 영향력을 가

진 사람이다.

위기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자

목회자들이 처음 만나면 꼭 주고받는 

몇 가지 말들이 있다. 어느 학교 출신이

냐? 어느 교단소속이냐? 나이는 몇 살

이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열을 정하

고 옥석을 가려보자는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이다. 진정한 영적리더십은 세상적

이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

스도를 닮는데서 근거해야 한다. 영적

권위는 인간이 주고 인정받는 것이 아

니라 주님께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

은 권위이어야 하며 자리는 상석이 아

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자세로 

낮은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눈을 속여 인위적으로 조

성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은사를 겸손히 행사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신실한 말씀 선포와 기

도를 통한 부흥과 갱신이 없이는 위기

가운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

을 감당할 수 없다. 성경으로 되돌아가 

부흥과 갱신운동을 이끌 변혁적 리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리더 선발과 리더

십 훈련방법을 혁신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늦어지더

라도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킬 리더를 

개발하는 일을 사역의 우선순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 

변혁적 리더는 리더십의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좋은 학교 출신이거나 기술이나 

정치적 수완이나 특정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한

다. 주님의 모범에 따라 겸손한 자리를 

찾을 때, 한국 교회는 위기를 벗어나 이

전보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절박한 사명이다. 지금은 위기의 순

간에 변혁적 리더들이 가장 작은 한 사

람도 귀하게 여기는 믿음 안에서 주님

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담대히 제

시해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미래 교회 이끌 변혁적 리더의 4가지 조건은 힘, 권위, 자리, 카리스마
영적권위는 인간이 주고 인정받는 것 아닌 주께 부름 받고 사명 받아야

리더십 코멘터리 리더십 코멘터리 (120)(120)

뉴노멀시대 변혁적 리더십뉴노멀시대 변혁적 리더십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승리하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후대에 가장 존경스런 대통령으

로 추앙받는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그의 아버

지는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었습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

으로 당선되자 미 의원들은 신분이 낮은 제화공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마다 링컨의 약점을 찾으며 헐뜯기에 혈안이 돼있었지요.

링컨이 취임연설을 하기 위해 의회에 도착했을 때의 일

입니다. 나이 많은 한 의원이 링컨을 향해 빈정거리며 말했

습니다.

“링컨, 당신의 아버지는 한 때 내 구두를 만든 사람이었

소. 물론 이곳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의 구두도 당신의 아버

지가 만들었지요. 그런 천한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

람은 아마 당신 밖에는 없을 것이오!”

의원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링컨의 반

응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불쾌한 표정 대신 오히

려 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취임연설 전에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구두 예술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링컨의 말을 들은 의원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

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 링컨은 위기를 기

회로 바꾸며 점점 더 국민들 앞에 신뢰를 얻었습니다. 절제

의 성품으로 미국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

받게 되었지요.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잠언 25:28)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

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

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나도 위협하지만 다

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절제의 성품이 없

다면 이런 위험을 앞에 놓고 달리는 인생과 같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제는 불에 장작을 넣는 것이요, 통

에 음식을 넣는 것이며, 물 함지에 밀가루를 넣는 것이요, 

지갑에 돈을 넣는 것이며, 나라의 신용을 얻는 것이요, 가정

에 만족을 얻는 것이며, 자녀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요, 육체

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며, 두뇌에 지력을 넣는 것이요, 전

신에 원기를 넣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

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꿈(vision)을 이루

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고전

9:25)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goodtreeusa@gmail.com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 품 칼 럼 

���������������������������
�������
��	����
�������
����������������
���������������

������������������������������
�������



남가주온유한교회(담임 장범원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사랑나눔 행사

를 9월 26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미주복음방송 파킹랏에서 열었다. 

장범원 목사는 “이번 사랑나눔

행사는 저희교회 설립 3주년을 맞

아 성도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했

다”며 “선교적 마인드 갖고 있는 성

도들 많아 감사하다. 20파운드 쌀 

한 포대와 마스크100개, 5개들이 

라면, 손세척 티슈를 담은 구디백

을 나누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4개 미자립교회에 각

각 1000달러씩 지원하는 행사를 가

진바 있는 남가주온유한교회 재정

담당 최미나 집사는 “지난 5월 담임

목사로부터 체크 한 장을 전달받았

다. 체크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행사에서 

받은 것이었는데 체크를 확인하는 

순간 머리를 크게 맞은 기분이 들었

다. 왜냐하면 저희교회는 설립된 지 

3년 된 교회이고 자체건물도 없지

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아니

며, 저희교회 때문에 꼭 필요한 교회

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었다”고 말하고 “목사님께 건의해

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미자립교회

돕기 행사를 열었고 14교회를 지원

했다”고 말했다. 

최 집사는 “코비드19 팬데믹으

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

이 놀랬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

며 “이번 사랑나눔행사는 작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는 마

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더 많이 섬

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주복음방송 주차

장에서 드라이브 쓰루 형식으로 

차 트렁크에 준비된 물품을 봉사

자들이 실었다. 

한편 본 교회는 미자립교회 1교

회를 선정해 1년간 매달 1000달러

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한 기도 끝에 남가주어노인팅교

회(담임 남상권 목사)가 1년간 매

달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장범원 목사는 “코비드19 팬데

믹이 사회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련이지만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

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성도

들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 감사

하다. 이웃들과 교회들을 더 많이 

섬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서남노회(노회장 민종기 목사)

는 제 67회 정기노회를 9월 22

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노회는 코비드19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

됐으며 노회장소로 대흥장로

교회(담임 권영국 목사)가 사

용됐다. 

정기노회 후 당일 오후 6시 

대흥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린 

목사안수식에서는 김안세 전

도사(세리토스장로교회)와 이

용재 전도사(대흥장로교회)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노회서기 김충한 목사 사회

로 열린 안수식은 김성규 목사

(주백성교회) 기도, 김명균 목

사(가스펠교회) 성경봉독, 민

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가 ‘

다메섹 유다의 집에 임한 은

혜’(행9:10-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민종기 노회장 집례로 

목사안수식이 거행됐는데 안

수식은 서약, 안수, 악수례, 선

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박규성 목사(세리토스

장로교회)가 권면을, 김현수 목

사(토랜스선한목자교회)가 축

사했다. 이날 안수식은 이용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복음방송(AM 1190, 사장 

이영선 목사)는 10월 9일(금) 하루 

동안 생방송을 통해 GBC 미주복

음방송의 사역을 보고하고, 공개

적으로 헌금 및 후원자를 모집하

는 날 행사를 갖는다. 

이번 모집행사는 LA와 OC 지역

에 12개의 부스(애나하임 본사 주

차장, LA스튜디오, 플러튼 한남체

인, 부에나팍 H마트, 플러튼 아리

랑마켓, 라팔마 한남체인, 가든그

로브 아리랑마켓, 다이아몬드바 

한남체인, 나성순복음교회 주차

장, 충현선교교회 주차장, 남가주

샬롬교회 주차장, 얼바인 온누리

교회 주차장)를 마련하고 방송진

행자와 후원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특집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각 부스를 방문해 헌금하는 자들

에게 2021년 탁상용 캘린더와 선

물(Goody Bag)을 증정한다. 

또한 일부 교회 주차장에서 진

행되는 부스는 Drive Thru로 헌금

이 가능하며, 서울메디컬 그룹과 

남가주 한인 간호사협회 후원으로 

Drive Thru 독감 예방접종도 성인 

대상(18-65세 까지)으로 함께 진

행한다. 

예방접종 장소는 5개 지역 주차

장(미주복음방송 본사, 나성순복

음교회, 충현선교교회, 남가주샬

롬교회, 얼바인 온누리교회)이며 

접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문의: (714)484-1190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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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길에 대한 환상이 있다.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길을 보

면 기분이 참 좋다. 이 길은 언

제 만들어졌을까? 이 길은 어

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까? 이 길 위에서는 얼마나 많

은 사연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위에서 웃

고, 울고, 절망하며, 떠나며, 돌

아가며, 또는 꿈을 찾아 이 길

을 따라갔을까? 그래서 나는 

길을 배경으로 하여서 사진을 

찍는 것을 참 좋아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길은 어

디일까? 아마 라우트 66번(Route 

66) 길일 것이다. 이 길은 미국 최

초로 동과 서를 가로 지르는 길

로서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시

작하여서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

니카 피어 위에서 끝이 난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에 이 길이 나온다. 당시 세계 

대공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을 부채와 가난을 피해서 서부

로 가기 위해 사용한 길이 그 

길이다. 존 스타인백은 그 길을 

‘어머니길’이라고 불렀다. 라우

트 66번을 통해서 수많은 곁길

들이 생겨났으며, 또한 그 길은 

땅과 집을 빼앗기고 절망과 분

노를 안고 도망가던 모든 사람

들을 안아준 길이라고 말한다. 

그 길은 절망으로부터의 도피

를 위한 길이지만,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길이기도 하다. 

오늘도 길 위에는 수많은 사

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

다. 과연 그들은 어디로 달려가

고 있을까?

다음의 글은 이스라엘의 철

학자인 마틴 부버가 쓴 ‘인간의 

길’이라는 짧은 책에 나오는 이

야기인데 내가 조금 각색을 해

보았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분주하

게 움직인다. 샤워를 하고, 머

리를 빗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

고, 원하는 옷과 넥타이를 입기 

위해서 집 전체를 다 뒤져서 옷

을 차려입고, 양말을 신고, 구

두를 닦고, 마침내 방문을 나선

다.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자신

에게 묻는다, “그런데, 내가 어

디로 가야 하지?”

이것은 사람의 모습에 대한 

풍자이다. 사람은 매우 분주하

게 살아간다, 정신없이 바쁘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

고, 어딘가 갈 곳이 있는 것 같

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이 어

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분주

하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무

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들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에는 유명한 길들이 

많이 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도의 올레길, 캘리

포니아에 가면 서부해안 절벽

을 따라가면서 건설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가 있고, 뉴욕

에 가면 금융기관들이 즐비한 

월 스트리트와 유명한 극장들

이 있는 브로드웨이가 있고, 시

카고에 가면 매그니피션트 마

일이 있다.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

만, 우리가 진심으로 순례하고 

우리 마음에 소유해야 할 길이 

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요14:6)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마11:28)고 하셨다. 

마치 라우트 66번 길이 마음에 

절망과 분노와 눈물로 가득한 

사람들을 받아주었듯이, 주님

은 친히 자기 자신이 길이 되셔

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을 품에 안으시기 원하신다. 그

리고 주님은 두려움과 고통으

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안아주

시고, 쉬게 하시고, 소망의 나

라로 인도해주기 원하신다. 

이 시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을 지나가고 있다. 이 

어둠의 끝이 어디인지 길이 보

이지 않는다. 참된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고, 어떤 시련과 

절망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마

지막 목적지까지 무사히 완주

할 수 있다.
cyd777@hotmail.com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목회서신 

그 길

김안세, 이용재 목사안수식도
KAPC 서남노회 제 67회 정기노회

KAPC서남노회에서 실시한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받는 목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남가주온유한교회가 창립3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사랑의나눔 행사가 미주복음방송 주차장에서 열렸다

미주복음방송 공개헌금 및 후원자모집 행사

쌀과 마스크 등 배부...미자립교회 선정 지원 

10월 9일(금) 12개 부스 마련, 예방접종도 실시

남가주온유한교회 사랑 나눔행사 드라이브 드루로

남가주휄로십교회 원로목사

인 고 한화영 목사 천국입성예

배가 22일 오후 5시 남가주휄로

십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코비드19으로 인해 유가

족들과 예배위원들만 참석한 가

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박혜성 담임목사 집

례로 성익제 장로가 기도했으

며 박혜성 목사가 ‘의의 면류관

이 예비되었으므로’ (딤후

4:7-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

다. 

이어 고인의 삶을 담은 추모

영상이 소개됐으며 강정엽 집

사가 조가를, 한성욱 목사가 조

사를 하고 한혜경 미얀마 선교

사의 고인을 회고하는 메시지

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날 예배는 김기수 장로가 

고인의 약력을 소개하고 집례

자의 축도로 마쳤다. 

고 한화영 목사는 1937년 8

월 17일 일본 궁기현에서 출생

했으며, 1959년 12월 23일 정

대순 사모와 결혼, 2남3녀 자녀

와 10명의 손주를 두었으며 지

난 9월 18일 오후 5시경 하나

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계명대학교 영문과,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뉴질랜드 

낙스신학대학원 졸업(Th.M),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목회

학박사과정 수료, 트리니티신

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박사

(D.C.E), 남침례교 성서신학학

술원 철학박사(Ph.D)를 취득했

다. 1965년 9월 예장통합 진주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한

국과 호주에서 사역했으며 

1996년 6월부터 해외한인장로

회 서남노회 늘사랑교회 위임

목사로 12년간 사역 후 은퇴했

다. 2008년 1월부터 남가주휄

로십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출석

해왔다.            <박준호 기자>

고 한화영 목사 천국입성예배
고 한화영 원로목사 천국입성예배 후 유가족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회

장 이병홍 목사)가 코로나 펜데

믹 가운데서도 지난 28일 모임

을 가졌다.  

오후 12시30분 플러싱 블루

베이 다이너에서 가진 가을 정

기모임에서 회장 이병홍 목사

는 아이티 박병준 선교사의 선

교편지를 전하며 코로나바이러

스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선교지

를 위해 특별 기도를 요청했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선교지

에 우물을 파고 염소를 나누고, 

농장을 일구고, 교회를 부흥시

키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

는 일을 하고 있는 미동부지회

는 사역에 동참할 일군을 찾고 

있다.

▲연락처: (917)224-2000 

이병홍 목사, (718)281-0442 

김희숙 목사
<기사제공: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가을 정기모임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가을 정기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7면에서 계속>

그러나 어거스틴은 허구적인 

환상주의에 회의를 느낀 뒤 마

니교를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신학적 질문에 직

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

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의 영적 대립 또한 영

원의 영역과 시간의 영역 사이

의 분리 등을 통해 이 세상의 선

과 악에 대한 성경적 개념 형성

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중세교회는 어거스틴의 영향

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제도적 

교회를 드러내는 이원론을 크게 

발전시키고 정착시켰다. 샤를마

뉴 대제(Charlemagne 또는 

Charles the Great, 742-814)는 

어거스틴의 글을 오해하고, 유럽 

대규모 영토에 기독교제국을 세

움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려

고 했다. 그는 로마를 점령하여 

귀족에게 축출당한 교황 레오 3

세(Leo III, 816년 사망)를 도와

주었고, 그 대가로 로마황제에 

오르고 신성로마제국을 창시한 

것이다.  

1000년의 중세교회사는 유럽

이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세워

지고 몰락하는 모습을 함께 담

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회와 세

속 또는 교황과 황제의 갈등을 

낳은 성속이원론이 끼친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탁월한 지도

력을 지녔던 교황 그레고리 7세

(Gregory VII, 1020-1086)는 ‘교

황절대주의(papal absolutism)’

의 기반을 놓았다. 그러나 교황

과 황제 사이의 갈등이 날로 커

져갔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인

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교회가 세속 권력위에 놓여있음

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반

하여 황제 역시 교황과 교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키웠다.                           두 세

력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은 권

력욕을 향한 인간의 교활함과 

사악함을 천하에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는 힘은 잃어갔다. 동방교회는 

줄곧 세속 황제가 기독교 수장

보다 높은 권위를       지녔다는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sm) 

제도 아래 있었다. 심지어 향후 

교회역사에는 왕이 교회수장이

라는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성속이원론을 넘어 

중세교회에서 틀을 잡은 성속

이원론은 교회와 세속의 갈등으

로 대표되지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영역에도 결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그 결과 교회에서 하

는 예배, 기도, 봉사, 성경공부, 

전도 같은 일은 신성하지만 세

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심지

어 취미생활과 운동 등 여가를 

즐기는 것들까지도 세속적인 것

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였다. 교회

와 세상 사이의 분명한 선이 그

어진 것이다.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 있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각종 성

례를 통해 은혜를 주입 받으려

면 반드시 교회를 찾아야 했다. 

나아가서 오직 성직만 거룩하고 

세상의 직업은 성스럽지 못하다

는 성속이원론 역시 자리를 잡

았다.    

우리는 성속이원론 안에 도사

리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

심을 가져야한다. 하나님은 누구

신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

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

이시다. 성과 속을 구분하고, 세

속 영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를 불

완전한 것으로 여기며 그의 통

치와 섭리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오류를 범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바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빛

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세상과 담을 쌓고 종교적 모습

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세

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

을 기대하신다. 세상을 부정적으

로 바라보는 편견과 오류를 과

감히 깨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 무엇을 기대할까...



지난 9월 25일과 26일 2020

청소년할렐루야대회가 온라인

으로 열렸다. 에스겔 37장 말씀

을 토대로 한 “LIVE”란 주제로 

집행부 및 선착순 신청자 30명

만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

영송 목사)에 모인 가운데 진

행됐다. 

원래 대회는 프라미스교회 

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

나 음향시설 등 장비추가 비용

(4천6백 달러)을 감당 못해 뉴

욕수정교회로 옮겼으며 따라

서 현장참여는 30명에 한했다.

첫날 강사 자쉬아 김 전도사

(Pursuit NYC)는 다니엘서 3

장 1-29절을 본문으로 “The 

Power of a life set apart”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성결한 삶

을 도전했다. 둘째 날 저녁에는 

패트릭 최 전도사(아름다운교

회)가 요한복음 21장 9-19절

을 본문으로 "Seasons of 

disappointment"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강사 2명은 모두 지역 사역

자들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대회는 유튜브 생방송만 아

니라 줌(Zoom)을 통해 예배 중

에 참여 청소년들과 접촉했다. 

비대면이지만 참가자들을 터

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준비했

다. 현장에 참가한 학생 중에 

기도가 필요한 학생은 친교실

로 가서 기도해주는 팀들이 있

으며 줌으로 접속된 청소년들

도 상담이나 기도 요청을 하면 

줌으로 1대1 상담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 앞서 23일 오전 11시 

대회를 준비하는 뉴욕청소년

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

와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대회 

디렉터 앤드류 리 전도사(학원

사역 담당)와 사무엘 리 전도

사(영어권 사역 네트워킹 담

당) 등 4명이 수정성결교회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 홍보

를 당부했다.

황영송 목사는 자신이 “39년

전 뉴욕에 온 이후 고등학교 때

부터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에 

참석하고 나중에는 스텝으로 

참여해왔다”며 “이 대회를 통

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고 콜링 받고 사역자가 된다”

며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목사는 이번 대회 뿐 아니

라 청소년 사역 전반에 대해 지

속적인 관심을 강조하며 “청소

년은 한인교회의 미래이며 나

아가서 미국과 세계 교회의 미

래”라며 “1세들이 차세대 사역

을 위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

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한

국을 포함해 미주한인 차세대

는 교인뿐 아니라 사역자들도 

급감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40명의 사

역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했다. AYC는 5년 전부터 로컬 

사역자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

역해왔으며 이번 온라인 대회

를 통해 사역확장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청소년대회는 첫날 뉴욕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 둘째 날은 

청소년센터 대표 황영송 목사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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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정관리 온라인 세미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뉴욕 주 사무소와 뉴욕가정상담

소, Asian American Federation 그리고 Radius Bank 공동 주

최 개인 재정관리 세미나가 10월 16일(금) 오전 10시 온라인으

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예산관리, 저축, 은행계좌, 노후대책, 

칼리지 펀드, 금전적 가정폭력, 금융사기 의식고취 등의 주제에 

대해 강의로 무료다. 

▲문의: gilsang.jo@kafsc.org (917)887-9173 

무료 온라인 예배 섬김
무료 온라인 예배 섬김을 안내한다. △설교 또는 찬양을 각각 

30분 이내 녹음, 촬영 후 기본 편집해준다. △예배전 사용할 간

단한 음원과 영상 및 썸네일을 무료로 지원한다. △현장 녹화 

위치는 뉴저지북부 웨스트우드에 위치한 Anointing Church에

서 하게 된다(녹음과 녹화는 최소 인원으로 진행). △온라인 스

트리밍 셋업 및 운영에 관해 상담하며 전화 또는 영상으로 가

능하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스케줄에 따라 제한

적으로 진행한다.

▲문의: (201)314 6232, anointingchurchnj@gmail.com

토요한글학교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토요한글학교 가을

학기가 9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

시 줌으로 열린다. 참가대상은 4살부터 중학생까지이며 등록

비는 20달러.

▲문의: (718)229-0858, (646)533-0484

제42회 HYM 청년연합집회
HYM(대표 더글러스 김 목사)가 주최하는 제42회 HYM 청년 

연합 집회가 10월 3일(토) 오후 6시에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집회 주제는 ‘귀히 쓰는 그릇(딤후2:20-26)’이며 강사는 피세

원 목사(오렌지한인교회 담임)다.

▲문의: (714)393-5135

오렌지한인교회 현장예배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 현장예배가 10월 4일(주

일) 재개된다. 예배시간은 오전 10시 2부 예배시간에 갖게 되며 

1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갖게 된다. 1부 예배(오전 

8시)는 종전대로 온라인 유투브 라이브로 갖게 되며 2부 예배 

역시 현장예배와 더불어 유투브 라이브로 갖는다.

▲문의: (714)871-8320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전국대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는 이승만 대통

령의 날 기념 및 6차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전국대회를 10월 1

일(목)부터 3일(토)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1일(목) 오전 9시 공

병호 박사 환영 조찬기도회를 SS레인빅토리호에서 가지며 오

전 11시 제1회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날 기념 골프대회를 West 

Ridge Golf Course La Habra에서 갖는다. 2일(금) 오전 9시 김

승현 회장 초청 공병호 박사 환영 조찬기도회를 SS 레인빅토리

호에서 갖고 오전 11시 대한인국민회를 방문한다. 그리고 오후 

6시 SS레인빅토리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날 기념예배 및 세

미나를 갖는다. 3일(토) 오전 10시30분 재단회의를 있으며 오

전 11시30분 이승만 대통령의 날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축

하 기념식을 갖는다.

▲문의: (754)779-5887

교계 게시판교계 게시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5개 노회 중 2개 노회

가 지난 15일, 22일 정기노회 및 목사안수식을 가졌다. 3개 노회 

정기노회는 본지 9월 19일자 참조.

가든노회

가든노회(노회장 이종식 목

사)는 15일 오전 10시 온라인

으로 정기노회를 진행했다. 먼

저 개회예배를 드리고 회무처

리에 들어갔다.

예배는 노회장 이종식 목사 

인도로 기도 조성훈 목사, 성경

봉독 김지희 목사, 설교 이종식 

목사, 축도 허상회 목사, 광고 

박해창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식 목사는 마태복음 13

장 18-23절을 본문으로 “열매

를 풍성히 맺는 노회”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회무

에서는 △뉴저지광성교회(김

지희 목사) 교회이전 허락 청

원 △직전노회장 김재호 목사

에게 감사패 전달 △김두해 목

사(우리주님교회)에게 은퇴기

념패를 증정했다.

뉴욕동노회 

뉴욕동노회(노회장 박희근 

목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에서 

87회 정기노회를 대면으로 열

었다.  

개회예배는 박희근 목사 인

도로 기도 이규섭 목사(부노회

장), 성경봉독 차석희 목사(부

서기), 설교 노회장, 축도 이길

호 목사(전 노회장), 광고 문덕

연 목사(서기) 순서로 진행됐

다. 팬데믹으로 성찬 예식은 없

었다.

목사 25명, 장로 1인 등 26명

의 총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된 2부 회무는 노회장 박희근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회무처리를 통해 △뉴욕성실

장로교회(이길호 목사) 차석희 

목사 부목사 청빙, 전주현 전도

사 목사고시 및 목사안수 청원

을 다뤘다. 또 △뉴저지열린문

교회(허민수 목사)가 청원한 

정유승 전도사 목사고시, 목사

안수, 교육목사 청빙 청원을 다

뤘다.

목사안수식

이어 전주현 전도사와 정유

승 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이 진

행됐다. 

임직예배는 노회장 박희근 

목사 인도로 기도 정준성 목사, 

성경봉독 조성득 목사, 설교 조

문휘 목사(총회장), 서약 노회

장, 안수기도, 공포 노회장, 권

면 허민수 목사, 축사 김남수 

목사(전 총회장), 답사 정유승 

목사, 축도 조영길 목사의 순서

로 진행됐다.

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눅

15:3-7)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마틴 루터는 성경 중 한 장을 

선택한다면 눅15장을 택하겠

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복음과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경은 세리, 죄

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무지

한 자나 배반자가 아니라 ‘잃은 

자’로 본다. 한 영혼을 천하보

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관점

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실은 나 자신이 아닌가를 생각

하자. 주님은 죄인된 날 위해 

목숨을 주셨다. 의인 99명을 인

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을 누릴 줄 아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승 목사는 답사를 통해 

“오늘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목사

로서 소명과 사명을 다할 것이

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그리

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충성되

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

고 다짐했다.

이날 목사안수를 받은 정유

승 목사는 한국에서 아세아연

합신학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

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 미

국에 와 2014년부터 뉴저지 열

린문교회 아동부 전도사로 사

역해왔다. 이날 노회로부터 교

육목사 청빙을 허락받았다. 

전주현 목사는 뉴욕성실장로

교회에서 2세로 신앙생활을 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웨

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M.Div. 

과정을 졸업했다. 지금은 뉴욕

빌립보교회(담임 박희열 목사)

에서 사역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가 9월 25일 뉴저

지 한인동포회관(KCC)을 방문,  

코로나19 방역물품인 핸드 세

니타이저 60병, 손세정 티슈 

100개, 비대면 온도계 1대를 전

달했다.

회장 장동식 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한인 동포사회의 

일원으로서 작은 정성이나마 필

요한 곳에 뜻 깊게 쓰여지기를 

희망한다”며 김희선 KCC 신임

회장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은 18개

월부터 90세 이상의 뉴저지 한

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법

률서비스지원, 한국문화홍보와 

정체성을 증진시키고, 종합 복

지 서비스를 제공해 한인커뮤니

티와 미국커뮤니티, 1세와 2세 

간의 가교 역할을 확대해 나가 

한인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날 뉴저지교협 기록회계 송

호민 목사와 사무회계 김근출 

장로가 동행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총회를 하

루 앞둔 9월 28일에도 한인밀집

지역인 레오니아 경찰서와 소방

서에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뉴저지 KCC>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

사) 설립 43주년 감사예배가 9월 

27일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코로

나바이러스로 인해 약 2달간 영상

예배를 드려온 샬롯장로교회는 

20일부터 본당예배를 재개했다.

거리두기로 진행된 이날 예배

에서 나성균 목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설교하면서 “우리도 

본을 받아 진정한 이웃사랑이요 

모든 참된 기도의 성취를 얻어 

더욱 발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힘차게 전진하자”고 설

교했다. 

이날 대표기도를 담당한 선임 

전기현 장로는 “1977년 8월 28

일 지역에서 최초의 아시안 교

회로 설립예배를 드린 후 현재 

110개의 아시안 교회가 생기게 

됐다”며 “모교회로서 계속 영향

력을 끼치며 모범이 되게 해달

라”고 기도했다. 

이날 또한 미뤄졌던 각급 주

일학교 졸업예배를 함께 드렸다. 

고등부 2명, 중등부 2명, 유치부 

1명을 축하하고 주일학교 담당 

곽선신 전도사가 설교와 권면을 

했으며 나성균 목사의 축복 기

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뉴저지교협, 뉴저지KCC에 방역물품전달

“더 발전하고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LIVE” 청소년들이 더 힘들다...

온라인 동시 진행된 2020청소년할렐루야대회 준비팀들이 첫날 

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청소년할렐루야대회에 앞서 2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준현 사무총

장, 앤드류리 전도사, 황영송 목사, 사무엘리 전도사.

KAPC 가든노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동노회 목사안수를 받은 정유승 목사(앞줄 오른쪽)와 전주현 목사(앞줄 왼쪽)가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선 KCC회장, 장동신 목사, 김근출 장로, 송호민 목사.

샬롯장로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뉴욕동노회 목사안수식도 가져
KAPC 뉴욕일원 2개 노회 정기노회

샬롯장로교회 설립 43주년 감사예배

2020청소년할렐루야대회 온라인으로 성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

민석 목사)가 제47회기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접수 공고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홍 

목사)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

금) 오후 3시까지 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의 등록

이 예상된다. 부회장 후보로는 

김요셉 목사(예수생명교회)와 김

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가 이

미 출마선언을 해 경선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가나다순).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47회기 정부회장 후보등록 공고 
회장후보 문석호 목사. 부회장후보 2명 경선 예상



(3)제35대 미합중국(美合衆

國) 대통령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를 통한 종교다원

주의의 전면적(全面的)인 개봉

(開封)과 활성화(活性化)

이신론(理神論)자인 제3대 

제퍼슨(Jefferson) 대통령이 

청교도 신앙(信仰) 파괴(破壞)

와 ‘종교다원화주의(religious 

pluralism)’ 란 사탄의 무서운 

비밀(祕密) 코드(cord)를 심어

놨다면, 그것을 최초로 개봉(

開封)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961년 제 35대 미합중국 대

통령에 당선된 카톨릭(Catho-

lic) 신자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이다. 그는 암살(暗

殺, 1963년 11월 22일) 당하기 

전까지 자신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다원주의적 종교법(宗

敎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특히1962년 케네디의 정교

분리 원칙에 동조한 미연방 

대법원은 일명 ‘엥겔 대 비탈

레’ (Engel v. Vitale) 사건에 

대해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

는 위헌(違憲)이라고 판결하

여 기도회를 전면 금지(禁止)

시켰다. 이것으로 청교도의 정

신과 가치관(價値觀)으로 세

워진 기독교국가, 미합중국

에서 반성경적, 반기독교화를 

촉진(促進)하는 ‘판도라의 상

자’(Pandora’s Box)가 열린 것

이다. 1960년대까지 미국 전역

의 각 학교 조회(照會)시간에

는 특정한 기독교 예식이 행

해졌다. 즉, 주기도문을 포함한 

기도나 성경 구절을 읽는 예식 

등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주(

洲)에 따라 학교에 따라 다양(

多樣)했다.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나라

와 민족, 개인들을 위해 기도하

던 것과 모든 성경공부가 금지

(禁止) 된다. 연방대법원의 정

교분리 판결이후 그 여파(餘

波)로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과 

십계명(十誡命) 조각(彫刻)이 

제거(除去)된다. 그런데 더 아

이러니(Irony)한 것은 반성경

적, 반기독교화를 촉진한 무신

론(無神論) 종교인인 존 F 케

네디가 매사추세츠(Massa-

chusetts)에서 출생하여 그곳

에서 하원과 상원의원에  당선 

된다. 즉, 그의 정치(政治) 기반

(基盤)이 놀랍게도1620년 영

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

착(定着)했던 청교도들의 꿈과 

비전의 “언덕 위의 도시”(city 

on the hill)’의 거점(據點)이

었던 뉴잉글랜드 (New Eng-

land)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건 

절대 우연(偶然)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 기독교(基督

敎) 국가(國家)가 아니다. “지

난 1월 3일, 미국 연방의회 의

원 취임 선서에서 미국 의회 역

사상 최초로 힌두교 경전인 ‘바

가바드기타’에 손을 얹고 선서

하는 의원이 나타났다. 첫 번

째 불교신자 상원의원도 등장

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는 이

미 두 명의 불교 신자가 있고, 6

년 전 이슬람교 신자가 코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었다. 

이날 의원 선서에 사용된 책은 

총 9가지였다. 3종류의 기독교 

‘성경’(캐톨릭·개신교·동방정

교), 유대교 경전인 ‘토라’, 이

슬람교 경전 ‘코란’, ‘몰몬경’, 

힌두교 ‘베다’, 불교경전 ‘수트

라’, 미국 헌법이다”(NEWS M 

2013년 1월21일자, 미국은 기

독교국가가 아닙니다). 
(4)제43대 대통령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에 

의한 반기독교, 반성경적 법제

화(法制化). 

제 35대 대통령 케네디 이후 

약47년만인 2008년에 제43대 

대통령(大統領)으로는 선출(

選出)된 최초 흑인 출신이 오

바마다. 반성경적, 반기독교화

를 치밀하고 계획적(計劃的), 

조직적(組織的)으로 기안(起

案)하여 진보(進步) 성향 연방

대법관 임명(任命)과 국회입법 

및 대통령 행정(行政) 명령(命

令)을 통해 전면 법제화했다. 

이렇게 이신론자였던 토마스 

제퍼슨의 의도(意圖)대로 사탄

의 공격 빌미가 되어 입법제정

과 강제화(強制化)를 통해 반

성경적, 반기독교적 종교다원

주의의 활성화(活性化)와 동성

애, 낙태(落胎)를 비롯한 차별

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을 전면시행, 실시(實施) 

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닌 전 세계적(全世界的) 

시대 상황으로서 소돔과 고모

라의 종말 시대가 도래한 것이

다. 특히 오바마는 44대 미 대

통령 선거에서 그의 3대 정치 

기반(基盤)이었던 미국 내 1)

젊은층 2)저소득층 3)고학력, 

특히 헐리우드(Hollywood)를 

중심한 동성애(同性愛) 그룹의 

적극 지지(支持)에 힘입어 다

시 당선(當選)된다. 재선(再選) 

이후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공

개적(公開的)으로 동성애와 동

성결혼, 그리고 낙태를 지지(支

持)하고 전 세계 국가를 대상

으로 동성애 전도사(傳 道師)

로 자임(自任)했다. 즉, 성소수

자(性少數者, sexual minor-

ity)란 인권법(人權法)을 앞세

워 제3국가와 동맹국(同盟國)

을 대상으로 동성애 활성화 법

(法)인 차별금지법 제정(制定)

을 공개(公開) 압박(壓迫)한 것

이다. 

오바마는 진짜 이슬람(Is-

lam)교도였다. ‘알라 밖에 신

이 없다’ 즉, 샤햐다(Shahada)

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살라

트· 자카트· 하즈· 사움) 구성 

중 첫 번째로 무슬림 신앙의 가

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신조

의 선언문으로, 오바마의 반

지 문구는 전반부(前半部)인 ‘

라 일라하 일랄 라’만 있고 뒷

부분은 생략한 것이다. “오바

마가 현재 왼손에 끼고 있는 

밴드형 반지는 1980년대 오바

마가 대학교 법학도 시절부터, 

미혼(未婚)인데도 왼손 약지에 

금반지를 끼고 다녔는데, 1992

년 그의 결혼식(結婚式) 때 미

셀 로빈슨 양(현 대통령 부인)

이 끼워준 반지가 바로 그 반

지다”(크리스찬투데이 2012년 

10월17일자, 오바마의 반지에 

새겨진 문장). 

그런데 2009년 제43대, 2013

년 제44대 대통령 취임식 때, 

그는 성경에 왼손을 얹고, 오

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다. 그

의 왼손 약지에 ‘알라 밖에 신

이 없다’라는 반지의 문양을 낀 

상태에서 성경에 손을 얹어 선

서한 것은 그가 외적으로는 기

독인(基督人)인척 했지만, 내

적으로는 하나님을 완전 조롱, 

능멸(凌蔑)하는 배도(背道) 행

위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친(親)이슬람(Islam) 정책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를 

반성경주의(anti-Biblicism)

자라 한다. 

오바마의 최대 정치 공적과 

치적(治績)으로 역사에 기록

된 동성결혼 합법화(合法化)가 

2015년 1월 26일, 미국 연방대

법원에서 5대 4로 확정(確定) 

된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創

造) 질서에 정면으로 도발(挑

發)한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

자의 연합(聯合)으로 국한(局

限)되어 있던 성경적 결혼제도

(結婚制度)를 동성(同性)의 연

합도 부부(夫婦)로 인정한 것

이다. 미연방대법원 판결을 기

점(起點)으로 미 전역 50개주 

동시에 동성결혼이 전면 합법

화 되었다. 

더 나아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교육

청과 공립학교들은 동성애와 

각종 변태적 성행위 등을 긍

정적(肯定的)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curriculum)을 채택

(採擇)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California)주에서는 공립 유

치원부터 12학년까지 의무적

(義務的)으로 동성애 교육시

키는 법이 통과, 현재 정규과

목(正規科目)으로 성(性)교육

을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경

악할, 상상할 수 없던 도덕(道

德)과 윤리(倫理)의 타락(墮落)

이 한 순간에 봇물 터지듯 청

교도의 신앙과 관습(慣習)으로 

무장(武裝)된 미합중국에서 발

생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슬람교도인 오

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그

리고 그를 추종했던 각료들 

즉, 행정, 사법, 입법부의 정

치인(政治人)들과 관료(官

僚)들이 중심이 되어 전 국민

들에게 강제(強制)할 수 있

는 법을 제도화했기 때문이

다. 특히 정부(政府)가 주도

적으로 대 사회적 큰 문제(?)

를 야기(惹起)할 사안인 최고

의 음란죄(창19: 23-28, 롬

1:26,27)인 동성애(Homo-

sexuality)를 미성년자들을 

대상(對象)으

로, 반성경적이

며 비윤리적인 

소도미(Sod-

omy)를 고무(

鼓舞), 조장(助

長), 교육시키

고 있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어 1962

년 미연방대법

원 판결로 그동안 중지되었던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祈禱

會)를 제 45대 미합중국(Unit-

ed States of America)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

령이 종교자유의 날인 2020년 

1월 16일에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署名)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

령은 취임(就任)이후 불신, 무

신론자였던 케네디 전 대통령

과 이슬람교도인 오바마 전 대

통령에 의해 강제, 중단된 다수

의 기독교적 가치관(價値觀)과 

정책(政策)들을 과감히 정상화

(正常化) 시켰다. 

그렇다. 참된 기독인들은 대

통령과 정치인들을 선출(先出)

함에 있어서 그 정당(政黨)과 

정치인들의 공약(公約)과 정

책(政策)이, 과연 기독교 가치

관과 세계관을 존중(尊重)하는

가? 아니면 반대, 더 나아가 파

괴(破壞)하는 것인가? 를 찬성

과 반대의 절대적 근거(根據)

로 삼아야 한다.
kimjoy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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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tan Restoration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and Revival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21)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케네디 통해 전면 활성화 된 종교다원주의, 오마바 동성결혼합법화로 만개

공립학교 내 기도회 허락 등 기독교 가치관 정책 회복 중인 트럼프 주목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

천지) 집단 포교 방식의 불법성과 

신도 활동을 하며 얻은 정신적 피

해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이 시작

됐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판사 신혜영)는 지난 25일 신천지 

전 신도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

산지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신천지 측의 ‘모략 

포교’ 여부와 신천지 지파가 독자

적으로 포교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당사자 능력’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3년) 완성 시점 등이다.

이날 A씨 측은 “신천지 서산지파

는 입교 전부터 탈퇴 전까지 모략과 

기만행위를 일삼아 왔다”면서 “1심

에서 신천지 측 행위 당사자들에 대

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부당하

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측이 모

략 포교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 

만큼 신천지 측에 이를 입증할 책임

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천지 서산지파 측이 “지파는 

하부조직에 불과해 전도 방식이

나 입교 등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신천지 본부와 대표

자, 정관도 다르고 회계도 따로 관

리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도 A씨 측은 미혹

된 사실을 알고 탈퇴한 시점인 

2018년 9월부터 계산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천지 측

은 A씨가 처음 입교한 시점인 

2012-2014년으로 계산해 청구

권 소멸을 주장했다. 지난 1심에

서 불법성을 인정한 전도 방식도 

신천지 입교와 동시에 끝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양측에 

신천지 서산지파의 당사자 능력 

여부를 인정할 만한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 했다. 다음 변론은 

11월 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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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은 

22일 제70회 정기총회를 사상 첫 

온라인 화상총회로 열었다. 정부의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에 

따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을 

본부로 전국 22개 거점교회에서 

분산 개최됐다.

개회예배와 임원 선거 중심으로 

치러진 이날 총회에서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박영호(창원 새순

교회)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당선

됐다. 총회 대의원 509명 중 400명

의 표를 얻었다. 박 목사는 취임사

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

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빌립보

서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하며 “새

로 세워진 임원들과 함께 협력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신 교회를 

세우는 데 주어진 직분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앞서 개회예배 때 이번 총회 주제

인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 목사는 삶

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하며 “모든 

지체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

을 살자”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가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을 영화롭게 할 때 이 땅은 하나님

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라며 “그

러면 세상은 교회 때문에 소망을 갖

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2차 경선까

지 가는 접전 끝에 강학근(대구 서

문로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316표(505명 참여)

를 얻은 우신권(서울 보은교회) 장

로가 뽑혔다. 서기와 회계에는 각

각 최성은(남서울교회) 목사와 김

태학(대구열린교회) 장로가 단독 

입후보해 추대됐다.

예장고신은 방역을 위해 올해 

총회를 3일에 나눠 치른다. 이날 조

직총회를 시작으로 24일 부회의, 

다음 달 6일 정책총회를 연다. 관심

을 모으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단성 여부는 정책총회 

때 결정된다.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는 지

난해 총회 때 올라온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 이단옹호단체 

및 전광훈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

에 관한 질의’ 건을 1년간 연구한 

결과 “한기총과 전 목사를 각각 이

단옹호 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

함이 가한 줄 안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은 22일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직전 부총회장인 박병화(상동21

세기교회) 목사를 제105회 총회

장으로 선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한 이단과 이단옹호단체 규정 

청원 건은 1년간 유예해 총회 신

학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

다. 반성경적 사상을 이유로 이단 

여부 논란을 빚은 김대옥 전 한동

대 교목은 지난 총회 결정에 따라 

참여와 교류 금지를 지속하고, 이

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넘겨 연

구·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경남 창원 

벧엘교회(문수석 목사)에서 진행

된 총회 현장에는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라 21개 노회, 

316명의 총회대의원(총대) 중 총

회 임원과 각 노회 대표 1인씩만 

참석했다. 나머지는 노회별로 50

명 미만의 인원이 모여 화상회의 

시스템 줌을 통해 참여했다. 차기 

총회 임원 선출부터 회무 처리까

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박병화 목사는 1부 개회예배에

서 ‘우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죄로 죽어가

는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예

수님처럼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없이 무너져 가는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2부 회무 처리 시간엔 별

도의 성찬식 없이 곧바로 총회 임

원 선거와 헌법 수정안 공포, 각 부 

보고가 진행됐다. 선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바일 투표시스템인 

스마트보트를 이용해 진행됐다. 전

자투표를 처음으로 시행한 지난 

총회에선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만 전자투

표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 임원

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박 목사는 

출석 총대 233명 중 163표의 찬성

표를 받아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부총회장에는 김원광 중계충성교

회 목사와 이이석 동부교회 장로

가 선출됐다.

총회에선 담임목사의 칭호를 임

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총회 헌법 조항을 

개정해 ‘조직된 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라면 

담임목사로 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총회장 정학채 목사)는 21일 제

105회 총회를 열고 김송수(동석

교회) 목사를 새 총회장에 선출했

다. 임기는 1년이다.

총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22개 지역 노회 별로 

50명 미만이 참석했다.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살리는 총회’였다.

신임 김송수 총회장은 취임 인

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

부 당국의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

은 한국 기독교를 최대의 위기에 

빠뜨렸다”고 진단했다.

또 “기독교인의 예배권을 정부

당국의 행정권으로 강탈한 2020

년 8월 23일 주일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

록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도 같은 예배권을 행정명령으로 

제약하지 말라. 정부와 국회는 ‘포

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 듯

한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동

성애 합법화를 즉각 중지하고 관

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어 “재임 중 교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도와 선교에 매진

하며, 시대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

하는 등 총회 산하의 각 상비부와 

위원회 활동 강화에 힘쓰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총회 공직 75년 정

년 제한 삭제를 결의했다. 총회 헌

법에 목사의 정년이 없는 것을 준

용한 것이다.

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은 직전 총회장이 맡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에 장로 1명도 포함

시켰다.

한 교회에 당회장과 담임목사

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안

은 가을 노회에서 50% 이상 찬성

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단대책위원회의 전광훈 목사

에 대한 헌의는 임원회에 맡겨 처

리하기로 했다.

다음은 새 임원 명단이다.

△총회장 김송수 목사 △부총

회장 조경삼 목사 △장로부총회

장 조문환 장로 △서기 김진규 목

사 △부서기 이명복 목사 △회록

서기 최은정 목사 △부회록서기 

노일완 목사 △회계 허진국 장로 

△부회계 홍성희 장로.

22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

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총회

회관. 제43회 총회가 열린 2층 대

회의실에는 총회 임원과 역대 총

회장단, 온라인 영상 송출 직원 등 

49명만 있었다. 총회 대의원 800

명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으

로 접속했다.

의장단 책상에는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고 자리마다 손

소독제가 비치됐다. 대회의실 한

가운데는 가로 10m, 높이 3m의 

LED스크린을 설치했다. 한양노회 

부산노회 서울강북노회 등은 노

회원끼리 모여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실시간으로 접속했다.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

태가 바꾼, 예장백석 교단 역사상 

최초의 온라인 총회 모습이다.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선 장종

현 총회장이 박수로 재추대됐다. 

제1부총회장에 정영근(서울 예수

로교회) 목사, 제2부총회장은 김

진범(서울 하늘문교회) 목사, 장

로 부총회장에는 안문기(성남 성

안교회) 장로가 선출됐다. 선거관

리위원장의 후보자 소개 후 당선

자 공고까지 10분이 걸렸다.

이날 총회에선 목회협력지원센

터, 백석미래발전위원회, 총회설립

45주년기념사업위원회, 다음세대

위원회 등의 신설안과 교회 내 노

조활동 금지 결의, ‘회전문 인사 차

단’ 규칙 개정과 화해조정위원회 

설치 등 주요 안건은 임원회와 실

행위원회에 위임했다. 신구 임원 

교체식은 생략됐다. 코로나19 여파

로 소속 교회가 의무적으로 납부

하는 상회비는 10% 삭감했다.

장 총회장은 “성경의 권위를 회

복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의 본질

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총회가 

되자”면서 “정치하는 총회가 아니

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당

부했다.

총회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도 채택했다. 교단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이 성경 말

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

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기 때문

에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수해 등 국가적 위

기 속에서 교회와 이웃, 총회를 후

원한 양병희 영안교회 목사가 대

표로 감사패를 받았다. 다른 수상

자에게는 우편으로 공로패와 감

사패를 보내기로 했다. 과거 3박 4

일간 최소 40시간 걸렸던 총회는 

4시간 만에 끝났다. 총회 산하 32

개 국과 위원회는 20명 미만이 모

이면 총회회관에서, 20명 이상은 

줌으로 오는 28일까지 모인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

반연)이 정기총회를 열고 연구활

동, 온라인 홍보, 탈동성애 상담사

역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반연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기총

회에서 동성애 옹호 조례를 분석하

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소를 설립·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

해 정관을 개정하고 ‘다양한 사역을 

위해 각종 센터 및 연구소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동반연은 신학, 법학, 

인문사회학, 언어학, 여성학, 보건학 

분야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연구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다.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교수모임(동반교연), 결혼과가정

을세우는연구모임(결가연) 등과 

연대해 정기 학술모임도 개최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SNS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탈동

성애 사역자 네트워크 조직에도 

힘쓰기로 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로 했다. 또한, 탈동성애 상담기관

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기총회 후 특강에 나선 안

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동성애

가 성경말씀에 명백히 반하는

데도 기독교 방송을 자처하는 

모 언론기관은 오히려 동성애

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

한국교회는 언론기관 파송이

사들을 통해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일에 함께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

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은 23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21일 법사

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

위원회로 회부됐다”면서 “아직 제

1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

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상정

될 수 있다. 법사위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설득작업이 절실하

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161개 법안 중 123번째 법

안으로 현재 제1소위원회에 넘어

가 있다.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

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위원

장이며, 같은 당 김용민(남양주

병) 김종민(논산) 박주민(은평갑) 

송기헌(원주을), 국민의힘 김도읍

(부산 북강서을) 유상범(홍천 횡

성 영월 평창) 조수진(비례) 의원 

등 8명이 소속돼 있다.

기독 법률가들은 차별금지법안

을 막기 위해선 소위원회에 아예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

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소위원

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법

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본회

의까지 오를 수 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는 “현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막는 최선책은 해당 지역 목회자

들이 기독 법률가와 함께 법사위 

제1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

아가 법안의 폐해를 알리는 것”이

라고 조언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케이프로

라이프 관계자들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낙태죄 개

정이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호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으로 올 연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과 관련, 여성

단체들이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케이프로

라이프는 22일 경기도 정부과천

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중단

과 함께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

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

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5

개 부처는 낙태죄 개정을 위한 협

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열린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는 낙태죄

로 처벌하지 않는 임신주수를 ‘임

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이 중

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단체들은 낙태의 95% 이상이 임

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점을 고

려할 때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바른인권여성연합 경기

지부장은 성명에서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생명인가를 논쟁거리로 

삼으며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다

루는 일은 통탄할 일”이라며 “가

장 작고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훼

손하는 일을 국가가 법으로 허용

한다면 이는 퇴보적이며 폭력적

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

다. 이어 “매일 3000여명의 태아

가 살해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낙

태 비범죄화’ 주장을 하며 입법 추

진을 한다는 게 참담하다”고 비판

했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도 

성명을 통해 “낙태죄의 입법 목적

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낙태죄 개정을 다루는 정

부의 모습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

호하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

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2017년 1월 국

회토론회에선 “대한산부인과의

사회에 따르면 하루 3000여건, 1

년 110만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단체들은 임신의 주체인 

남녀가 공동으로 생명을 책임지

게 하고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

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을 제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

했다. 성관계의 모든 책임을 여성

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남성들

에게 출산과 양육을 동등하게 책

임지도록 하는 ‘남성책임법’도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성책임법

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성폭력과 

낙태를 낮추는 등 효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싱글맘과 싱글대

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확

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현재 강간, 근친상간, 

유전병 등에 의한 낙태는 일부 허

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정부가 추진하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있다. 낙

태죄 폐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

해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상 첫 온라인 기도회로 열린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

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

태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도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한 이승희 대구반야월교회 목

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코로나19)보다 더 큰 불안 요

소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28일 교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방영된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코로나19로 (나라

가)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

져 있고, 거기에 더해 극단의 민

심 분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정체성에 대한 도

전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부 악법의 추진이 이 

나라에 대해 더욱 더 불안한 마

음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

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양

성 붕괴의 법제화 시도는 멈춰야 

한다”며 “이런 시도는 교회의 역

린의 건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

다”고 강하게 말했다.

중보기도자로 참석한 김양재 

우리들교회 목사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낙태 허용법은 우리가 

막지 않으면 영원히 나라의 근간

을 흔드는 법임을 알게 해 달라”

며 우려를 표했다. 김 목사는 “진

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법을 막아 도래하고 있는 인

구 절벽 시대를 막길 간절히 기

도한다”며 “이 뜻에 같이하는 대

통령, 위정자들, 국회의원, 지도자

들이 성령의 결단을 할 수 있도

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

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23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

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을 ‘

심사보류’ 처리했다.

교권 침해와 성인식 왜곡의 우

려가 크고 편향된 인권 요소가 담

겨 있다며 조례안 제정에 반대해 

온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찬성 측이 학생 

인권침해를 이유로 조례안 제정

을 추진한 만큼 비교육적·비윤리

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공남 위원장은 이날 “지역단

체가 반발하고 있고, 5000여명이 

반대 서명하는 등 사회적 합의 과

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며 “의원들도 토론의 과정을 

거쳤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등 찬

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송한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

연합 제주지부 대표는 24일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학생 인

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

색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여러 전

문가와 함께 학생의 권리와 책무를 

균형 있게 제시할 바람직한 대안 또

는 조례를 만들도록 도의회 측과 협

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시목사 2년 시무’ 담임 칭호 현실화 

“비대면 행정명령 한국기독교 최대위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채택

동성애 폐해 알리는 연구소 설립 지원

전광훈 이단성 정책총회서 최종 판단 ‘...차별금지법’ 법사위 소위 회부

낙태 허용 입법 중단 촉구

신천지 ‘모략포교’ 등 불법성 가린다

국가조찬기도회서 차별금지법 우려 목소리

제주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보류
예장합신 제105회 총회, 총회장에 박병화 목사

예장개혁 105회 총회, 총회장 김송수 목사·부총회장 조경삼 목사 선출

예장백석 제43회 총회, 장종현 총회장 만장일치 재추대

동반연 정기총회, 온라인 홍보, 탈동성애 상담사역 주력

예장고신 제70회 총회, 신임 총회장에 박영호 목사 의원들에 법안 폐해 알리고 설득해야

“매일 태아 3000여명 살해”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회견

서산지파 상대 항소심 첫 공판 열려

“5000여명 반대 서명…사회적 합의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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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들어 한국에서는 종

교가 사람들에게서 큰 지탄을 

받고 있다. 금년 초 대구의 신

천지교가 COVID 19를 전파하

는 주된 온상이 되었다. 한풀 

꺾이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광훈 목사가 주도한 8.15 광화

문 집회를 통해 또 다시 창궐

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지난 

반년 간 여기저기 교회의 모임

들로 인하여 이 역병이 똬리를 

틀곤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들로 인하여 종교인들이 세상

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천주교나 불교

에 비해 개신교를 배타하는 분

위기가 제일 크다. 미국에서도 

여러 종교집단들이 사회에 풍

파를 일으켜 왔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들이 덕을 

못 끼치고 있다. 

익히 알다시피 금년은 세계

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

쟁 중이다. 지난 9월 27일 기

준 코로나 확진자가 캐나다 인

구와 비슷한 3,300만 명과 사

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세기적인 재난 앞에 국가들

과 자치단체들이 힘겹게 싸움

을 하고 있다. 위중한 이때에 

종교인들이 세상을 선도하지

는 못할망정 부담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1. 종교적 대립으로 인한 불

행했던 역사

“상상해 보라, 종교 없는 세

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폭탄테러도, 십자

군도, 마녀사냥도, 화약음모사

건(1605년 영국 가톨릭교도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

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

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

아에서 벌어진 대량학살도, 유

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

하는 것도, 북아일랜드의 분쟁

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

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

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위 내용은 옥스퍼드대학 석

좌교수이자 세계적 과학대중

서 작가인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가 쓴 “만

들어진 신”의 서문 가운데 한 

부분이다. 요컨대 종교가 없다

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인

간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느냐

는 뜻이다. 이 글을 보면 종교

만큼 나쁜 것도 세상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살펴보

면 그 안에는 위선적 기만과 

폭력적 선동이 교묘히 숨어 있

음을 보게 된다. 

2. 양면성을 무시한 가정

    

생각해 보라. “종교 없는 세

상을!” 이라는 문장에서 종교 

대신 다른 명사를 대입해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인간

에게 과학이 없었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우슈비츠, 

굴락(소련의 강제수용소), 히

로시마로 상징되는 비극은 아

예 없었을 것이다. 인류는 고

대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 당

시 최첨단 무기로 전쟁과 테러

를 자행해왔다. 그것이 돌도끼

든, 칼이든, 총이든, 원자폭탄

이든, 생화학무기든 불문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을 없애버려야 할까? 

과학이 없어진다고 해서 전

쟁과 테러도 함께 없어질까? 

아마 아닐 것이다. 이처럼 “상

상해 보라, ~이 없는 세상을”

이라는 어법은 부정적인 면을 

들춰내는 편협성을 지니고 있

다. 세상사 대부분은 양면성을 

띄고 있다. 어떤 것의 부정적

인 현상 때문 주된 기능이 발

휘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구

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격이 될 것이다.  

3.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한 대표적 사례

     

종교에 대한 반감은 로마의 

철학시인 루크레티우스(BC 

94?~55?)에서 도킨스에 이르

기까지 2000년을 이어온다. 대

체로 인간의 반종교성은 그 자

체에서 나왔다기보다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과오에서 

나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6세기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

축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로

마가톨릭 교황이 면죄부를 발

행한 것이었다. “상자 속으로 

던져 넣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

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

매 전략으로 면죄부는 불티나

게 팔려 세상을 어지럽혔다. 

이러한 탐욕의 막장은 종교개

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루터에 의해 시작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이란 기치는 중세 

1000년간의 영적 암흑기를 끝

내는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출발한 개신교

(Protestant)도  19세기 산업

혁 명  후 부 터  금 권

(Mormonism)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히 20세기 이후 

교회와 교단들의  당파적 싸움

은 그칠 날이 없었다. 내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수 없이 드러

냈다. 불교 등 타 종교들은 어

떠한가? 피장파장이다. 특히 

이단들의 득세는 도를 넘어 세

상에 큰 풍파를 일으켜왔다. 

따라서 종교로 인한 사건, 사

고들은 인간에게 심한 거부감

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4. 기독교의 전례 모습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

리스도를 중심에 둔 남자와 여

자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

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

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

는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미국 상원의 채플린이었던 리

처드 핼버슨(Richard C. 

Halverson) 목사가 1984년 미

국장로교총회에서 행한 설교 

중 한 말이다. 그의 지적은 긍

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

하다. 교회(Ecclesia)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들의 공동체로서 사도성, 통일

성, 보편성, 거룩성을 띄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왔음을 빗

대어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일제치하에서 크리

스천과 교회는 만인이 우러러

보는 위상이었다. 헌데 지금은 

세상에서 동네북처럼 아무한

테서나 얻어맞고 “X독교” 라

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 “한국영화 '쿼바디스'를 

제작한 김재환 감독은 “지난 

30년간 교계 지도자들은 무조

건 큰 교회에 관심을 두고 “맘

몬과 바벨”을 노래했다고 질타

한다.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을 

잃은 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들을 멀리한 나머지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핼버슨 목사와 김재환 

감독의 문제제기는 한쪽 면만

을 지나치게 들춰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저들의 

문제제기를 겸허히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맺음 말

2020년, 인류는 COVID19라

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환난 

앞에 서 있다. 한 사람도 아니

고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이렇

게 속수무책으로 발길을 멈춰

선 적이 있었던가? 생명의 위

협 속에서는 서로가 예민해지

기 마련이다. 불행하게도 불화

살이 종교에 떨어지고 있다. 

일부 종교 집단들과 모임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원

인 제공을 했기 때문이다. 특

히 한국에서 개신교를 향한 세

상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COVID19 

사태로 말미암아 갑자기 돌출

된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롯하여 

여타 종교들에 대한 누적된 실

망들이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이곳 북미주에는 어떠한가? 

서로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마다 판단들을 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머리

로 한 생명 공동체이다. 그러

함에도 우리가 여러 종교들 중 

하나(One of  them)로서 취급

되어진 것은 소금처럼 세상에

서 녹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질식할 것 같은 

종교생활을 멈추어야 한다. 타

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쑤셔 박

고 현실을 도피하는 닫힌 신앙

생활은 너무 무책임하다. 어려

울 때일수록 독수리처럼 높이,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십

자가를 지신 주님만이 우리의 

표상이다. 이를 알면서도 거룩

한 공교회가 세속화, 이념화, 

정치화의 바람을 계속 탄다면 

선교의 문은 더욱 닫히고 말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종교들이 세상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종교모임들이 역병 확산에 주된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선교의 창창 (155)

세상에서 지탄을 받은 종교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을 살펴본 후에 

하박국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

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

방 유다가 멸망하기 약 16년 

전쯤(BC 610-BC 605년 경 여

호야김 시대 즈음)입니다. 바

벨론은 계속해서 남방 유다를 

괴롭히고, 나라의 생명은 꺼져

가는 등불처럼 서서히 사그라

들고 있습니다.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

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애굽의 바로를 꺾으면서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영향

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는 여호야김이 남방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

던 여호야김이 애굽과 손을 잡

고 바벨론 세력을 몰아내려 하

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암살합니다(대하36:6, 왕하

24:1-2). 이에 남방 유다 사람

들은 여호야긴(여호야김의 아

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신

의 허락도 없이 왕을 세운 남

방 유다가 못마땅한 느부갓네

살은 군대를 끌고 남방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

야긴을 비롯하여 왕족과 권세

자들과 용사들과 대장장이들

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

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왕하24:6-17). 이렇

게 바벨론에게 시달리던 상황

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

잠깐만요 하나님! 저 질문 있

어요! 질문 있다니까요!”라고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가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

고,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더 잘살고 득세합

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나님께 질

문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

과 하나님의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화형식으로 하박국서를 읽

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내용

하박국 : 하나님, 우리가 폭

력에 시달리며 살려 달라고 외

쳐도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

까? 언제까지 구해주지 않고 

지켜만 보실 작정이십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불의가 득세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

나님은 그 악인들의 득세를 그

냥 보고만 계십니까? 율법은 

해이해졌고, 정의는 전혀 시

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정의는 왜곡되었습

니다(합1:2-4).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벨

론을 통하여 범죄한 유다를 심

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 내가 말을 해줘도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할 텐데, 사납고 성급하여 온 

천하를 주름 잡고 돌아다니면

서 남들을 약탈하고 점령하는 

백성들(바벨론)을 내가 일으

킬 것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

은 표범보다 날쌔고,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

은 쏜살같이 달려서 먼 곳으로

부터 온다. 마치 먹이를 덮치

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

다. 그들이 와서 폭력으로 포

로를 잡아갈 것이다. 그들은 

왕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우습게 여기

고,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합1:5-11).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

국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화가 납니다.)

하박국 :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벨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결하시며 악

과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십니

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바벨

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

도록 허락하십니까? 그 악인

들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

라 다른 나라들까지 멸망시키

는 것이 옳습니까?(합1:12-

17)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고 대답하실지 내심 궁금합니

다. 그래서 파수하는 망루 높

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 하박국, 너는 이 묵

시를 기록하여 판에 선명하게 

새겨라. 그래서 누구든지 달

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

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

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늦어지

지 않을 것이다. (의인인 너희

가 악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죽

게 생겼다고 불평했니? 의인

이 악인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

처럼 보이느냐?) 의인은 믿음

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술을 즐

기며 교만하다. 그들의 탐욕

은 무덤과도 같다. 저들은 빼

앗은 물자로 부자가 된 것 같

지만, 언제까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빚쟁이들

에게 다 노략당할 것이다(합

2:2-8). 마치 물이 바다를 덮

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

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합2:14). 결국 그 악

인들은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합2:15-19). 그러니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할 것이

다(합2:20).

(하나님의 계획과 본심을 들

을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

며 기도합니다.)

하박국 : 하나님, 주님에 대

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

고 놀라 무릎을 꿇습니다. 오

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

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

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

실 것입니다(합3:1-2). 하나

님께서 옛 구원의 길을 되밟아 

오시고, 하늘이 그분의 광휘로 

번쩍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을 울립니다(합3:3).

무서운 심판(질병과 전염

병)을 부리며 오십니다(합

3:5).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땅

이 흔들리고, 주위를 둘러보시

면 민족들이 몸을 떨고, 옛 광

야의 적들, 구산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

라며, 잔뜩 겁에 질려있습니다

(합3:6-7).

(하박국의 기도는 계속됩니

다.)

진노한 하나님께서 땅을 짓

밟으셨고, 격노한 주께서 사악

한 민족들을 내리 밟으셨습니

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

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은 사악한 왕에게 혼쭐을 내셨

고, 그의 군대를 날려 버리셨

습니다(합3:12-13). 저는 물

러나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

의 날을 기다립니다(합3:16).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

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

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먹을 것

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

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

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

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

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달리

게 하십니다. 

하박국은 자신들이 겪고 있

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하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후에는 ‘하나

님, 그 분을 기뻐하고 즐거워

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음 시간에는 스바냐를 함께 읽

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드라마 예언서 (8)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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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전쟁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

인 것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일입니다. 9월 15

일 화웨이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 중 미국의 기

술을 사용한 것은 일절 금지해 소위 고사 작전

을 시작한 것입니다. 화웨이에 납품하던 삼성, 

SK하이닉스는 물론 일본의 Sony를 비롯한 많

은 기업도 당장 타격을 입게 되고 이들 업체도 

재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회사가 일본 

Sony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는 사람 눈에 해

당하는 이미지센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세계 1위는 Sony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Sony와 삼성의 시장점유율은 56:17이었는데 

2020년 2분기는 42:22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기술면에서는 삼성이 Sony보다 월등해서 삼

성은 유일하게 1억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

를 생산하여 최고품질의 스마트폰에서는 이 

센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화웨이

에서 지금까지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

다는 것입니다. Sony로서는 거대한 납품처를 

잃은 것이지요. 물론 삼성도 반도체를 수출 못

해 7조원 정도의 손실을 잃는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른 회사들이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때 그 회사들에 납

품하면 오래지 않아 만회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지 센서에서 Sony를 추격하는 삼성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분명 기회도 같이 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가

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겁을 먹고 포기하지 않

는다면 위험한 위기가 위대한 위기가 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를 통과

하면서 우리가 모두 위대한 기회를 잘 잡으시

길 바랍니다.

오늘은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입니다. 즉 빠

르게 응답하는 코드체계라는 뜻입니다. 그리

고 이 QR코드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Bar code에 비해 다양한 정

보를 담을 수 있는 이 QR코드는 여러 가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Youtube 

주소를 이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Youtube를 훨씬 편리한 방법으

로 시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Homepage, 

Email 주소 등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인쇄물에 이 QR코드를 넣으면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스캔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

고입니다. K 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

도인데 이 근간에는 IT기술을 잘 이용하고 있

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이들이 출입하는 곳마

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QR코드를 이용하여 전자명부 작성을 의무화

한 곳이 많습니다. 한국에 나온 지 4달 만에 처

음 맥도날드를 갔었는데 이곳에 전자명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카톡을 이용하여 내 스

마트폰에 QR코드를 생성하게 한 후 이 QR코

드를 가게에서 설치한 스캐너가 읽어 들여 누

가, 언제 출입했는지 자동으로 기억되어 만일 

그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추적하

는 방역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가히 iT 강국

다운 멋진 방법입니다.

Apps 360 Team에서 만든 앱 다운 받아

오늘 우리가 다운받아야 할 앱은 QR 및 바

코드 스캐너 PRO입니다. 이 앱은 Apps 360 

Team에서 만들었는데 비슷한 앱이 많으니 꼭 

제작사를 확인하세요. 이 앱은 평점이 4.7인 아

주 만족도가 높은 앱이고 원래 $1.99의 유료 

앱인데 현재는 무료로 풀려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운받아 놓으면 설령 이 앱을 지우더라

도 나중에 유료가 되도 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한 흔적이 있으면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앱을 실행하면 여러 가지 허용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모두 허용하십시오. 무언가 허용하

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망설이는데 여러

분의 중요한 Information을 빼가는 것이 아니

니 안심하시고 허락하십시오. 동작하면 바로 

카메라가 시작되어 다른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면 바로 해당 Website로 들어

가게 되겠지요.

오늘은 이 앱을 이용하여 내 QR코드를 만드

는 것을 하겠습니다. 위의 메뉴 중 두 번째 것

을 선택합니다. 많은 메뉴 중 URL을 선택하겠

습니다. URL이란 Uniform Resource Locator

의 줄임말로 해당 웹사이트의 주소를 말합니

다. 제 카카오톡 채널 주소를 입력하여 QR코

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여 

카카오톡 나에게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저장해 놓는 것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보

내주기 위함입니다. 아주 쉽지요?

이 앱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도 QR코드로 만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QR코드는 

인쇄물에 넣으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제 경우 명함에 카카오톡 채널 QR코

드를 넣어 누구든 제 명함을 스캔하면 쉽게 카

카오톡 채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리고자 하는 그것을 이렇게 QR

코드로 만들어 당장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를 살기 위해 홍보는 필수인데 이렇

게 새로운 홍보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

터 적용해 나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

다. 오늘도 멋진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sjyoon72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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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매일가정예배 

계시 받는 과정에 또 인자는 어떻게 나타나
셨습니까? 첫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알파와 오메
가로 나타나심은 창세전에 계획된 교회가 마지
막에 완성될 일을 알리신 것입니다. 인자 안에 
완성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히12:23). 둘째, 죽음에
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인자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자신이 이루실 구속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의존됨을 강조하셨습니
다. 교회는 이것 위에 서있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시에 그
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인자
는 죄의 결과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행사하
십니다.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시는 인자의 손에 
쓰임 받읍시다.

인자의 계시 IV(계1:17-18)찬213장화

요한에게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이 곧 부활하
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
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인자의 계시를 받은 
요한은 계시 받을 자세에 관해 어떤 본을 보여
줍니까? 첫째, 계시 앞에 꺼꾸러졌습니다. 누
구든지 계시 받은 자는 그 영광에 압도돼 자
동적으로 엎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
인 성경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
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된 것입니다. 둘째, 자

의식을 가진 자로 계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
각을 사용함으로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셋째, 계시를 내 것으로 적용하는 것도 
인자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의 생명인 
계시를 받아 누리는 것 곧 적용하는 일 역시 인
자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되
기 때문입니다(엡1:17-18). 그 인자에게 전적
으로 헌신합시다.

계시를 받는 바른 태도(계1:17-18)찬177장월

그러면 계시의 주체이신 인자께서 주신 계시
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첫째, 직접 본 계시입
니다. 요한이 직접 본 것이란 계시의 인격성을 
보여줍니다.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
다. 무한한 하나님의 뜻은 제한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
째, 그가 기록한 계시는 개인이 깨달은 대로 기
록할 수 있는 명백한 성격을 가집니다. 셋째, 그

것은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제한성을 가집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으나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오
직 그의 백성인 교회뿐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는 
교회가 반드시 깨닫고 순종해야만 하는 내용으
로 되어있기에 교회 대표인 목사는 계시의 전문
가가 되어야합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의 성격을 
안 우리는 계시에 의존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의 특성(계1:19-20)찬241장수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인자
는 각 형편에 맞는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에베
소교회에 나타나신 인자는 어떻게 보여졌습니
까? 첫째, 칭찬으로 시작하셨습니다(2-3). 행
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이단을 용납지 않은 
일에 칭찬하셨습니다.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기
본적인 일에 인정을 받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둘째, 책망하셨습니다(4-5). 인자의 눈에 첫사
랑을 잃은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죄에서 돌

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리키는 첫사
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외식에 떨어진 증거이
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약속하셨습니다(6-
7). 니골라당이란 이단과 싸워 교회의 순수성
을 회복할 때 영생을 즐기는 교회가 되게 하신
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첫사랑으
로 지킵시다. 

에베소교회가 받은 계시(계2:1-7)찬416장목

인자의 칭찬만 받은 서머나교회는 무슨 일에 
충성했습니까? 첫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
음을 지켰습니다(9). 믿음생활에 몰려오는 고난
은 변장된 복입니다. 이 때 믿음을 포기하는 자
는 그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야말로 참 믿음으로 변화 받아 지켜나가야 합
니다. 둘째, 복음으로 당하는 핍박을 견디었습니
다(9-10). 그 난관 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복음

으로 당하는 난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위해 고난당하는 자는 기뻐 뛰어 놀아야할 상황
입니다. 이는 주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
습니다(10). 복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자는 풍
성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립니
다. 그 복을 내 것으로 삼읍시다.    

금 서머나교회가 받은 계시(계2:8-11)찬383장

버가모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칭찬하
며 경계하며 약속하셨습니까? 첫째, 안디바의 
순교가 나온 것처럼 진리를 파수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13). 죽기까지 복음에 헌
신한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둘
째, 발람의 물질주의와 음행의 죄로 이끄는 니
골라당에게 넘어가서 책망을 받았습니다(14). 
교회는 섰다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거짓 

교훈을 던지는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합니다. 
모든 거짓 교훈은 육체 소욕의 노예가 되게 하
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합니다. 셋째, 
이런 혼합주의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16-17).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
들고 사는 자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 곧 하나님
의 성결을 누리며 신령한 은혜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말씀으로 되는 성결을 구합시다. 

버가모에 나타나신 인자(2:12-17)찬402장토

알기쉬운 IT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QR코드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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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나는 여러 해 전에 탈북자, 전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인 황장엽 선생을 만날 

뻔했다. 황장엽 선생은 이른바 김일성 주체사상을 창안한 설계자였다. 황장

엽 선생은 자유를 위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탈북한 것은 맞지만 그가 만든 

김일성 주체사상을 포기했거나 전향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TV

에 나와 주체사상을 결국 ‘인본주의’라고 했다. 그는 이론가요, 사상가요, 철

학자였다. 

내가 아끼는 이귀범 목사가 한때 황장엽 선생을 돕고 있었는데, 아주 묘한 

아이디어를 냈었다. 전 김일성종합대학교 총장과 전 총신대학교 총장과 만

나서 사상적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이라고 아이디

어를 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중심 사상, 성경적 사상체계를 가진 칼빈주의 

사상’을 전파한 자요, 그쪽 황장엽 선생은 ‘인본주의적 사상체계를 가지고 북

쪽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논리를 펼친 자이다.

사실 황장엽 선생이 주체사상이란 바로 인본주의라고 했으니, 실제 ‘인본주의는 결국 종교’이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복을 얻고, 인간은 완전하기에 자기결정 여하에 따라서 행복 또는 불행이 되어진다

는 것이다. 인본주의가 종교로 대접받기는 케네디 대통령 때이고, 미연방 대법원에 인본주의가 종교로 인정되

어있다. 그러기에 인본주의는 세계최대의 종교가 된 셈이다. 인본주의는 세상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사상체계

이다. 따지고 보면 주체사상과 인본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존 듀이가 설계한 인본주의는 15개의 신조 곧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우주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되었으며 점점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채용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해서 자아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 스스

로를 믿을만하다는 것이다.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유물사관과 무신론적 사상에 근거한다.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용사로 쓰여지고 있다. 인본주의적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포함한다. 인

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 진다는 목사의 설교도 결국은 인본주의적 설교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황장엽 선생이 만든 ‘주체교’는 신도가 2,300만명으로, 세계종교 10대에 들어있는 거대 종교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오직 수령이 곧 하나님이고, 절대자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자

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인본주의이다. 이런 ‘인본주의 주체교’ 시스

템으로 백성을 노예화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북한은 온 인민이 수령에게 지사충성하여 강성대국을 만들어 

인민이 고루고루 잘사는 사회주의 건설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에 싫증이 났는지? 지금 

한국에는 주체사상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다. 즉 ‘주체교’란 이단종파에 깊이 

빠진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주체교 신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이단 종파의 특성상 한 번 빠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교리와 사상에 빠져버린다.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다. 그 말에 국민들은 환호했고, 이 땅에 희망을 바랬던 모양

이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인본주의 종교나 주체교를 가진 자들에게 금과옥조 같은 귀한 진리이

다. 사람을 푹 빠지게 하는 멋진 프로파간다이다. 

최근에 대통령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이른바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 대통령의 좋은 

말도 있었으나, “결국 종교란 인간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 나름의 종교관을 말했다. “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훈시까지 했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 대표 목사님은 “예배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했다. 

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본주의와 ‘하나

님이 먼저’라는 사상과의 충돌이다.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19가 중심인줄 알고 있지만, 결국은 김일성의 주

체교와 성경적 ‘기독교’와의 충돌이요, ‘인본주의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충돌이다. 달리 말하면 

세계관의 충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모두가 종교적 신념이요, 사상이기 때문이다. ‘주체교’ 또는 ‘인본주의’도 종교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빠진 사

람들은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기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코로나

19가 종식되거나, 백신이 발명되어 새로운 일상이 온다 해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즉, 주체교와 기독교의 

대결은 계속될 것이다.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우리 지도자들 중에는 반목과 질시와 대결을 종식하고, 화해 평화 포용을 앞세워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되

자고 말한다. 구호는 참으로 좋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서로서로 양보하고 어느 체제가 되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확산이나,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환란 때 진리와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아쉬운 것은 주체교를 만든 전 김일성종합대학교 황장엽 선생과 하나님중심 사상 즉 칼빈주의 사상을 평생 

주창해온 필자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으면 좋았을 뻔했으나, 당시 정치권의 방해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것

을 못내 아쉽게 생각한다. 그쪽 비서관과 우리 쪽 비서관 그리고 필자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일정과 의제

를 조율했으나 기관의 방해로 그 일은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다. 

‘사람이 먼저다’란 말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란 사람도 더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일찍이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했고, 시편에는 ‘주의 빛 가운데 

빛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11:36).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요, 생명이요, 확

신이다!                                                                                                                    skc0727@yahoo.com

사람이 먼저인가?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이 

참 어려운 시기에, 그저 기도

하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지요?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

지니라 하였노라"(욥38:11).

헝가리에서, 저희 "소금과

빛개혁교회"는 현재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당에 모여 함

께 예배를 드립니다(5월 31

일 마지막주일인 성령강림절

과 어린이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리의 교회"도 예

배와 함께 급식

사역을 재개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부

터 지금까지 계

속...).

9월 2일부터 

학교도 개학을 

해서, 저희 예배

당과 벽을 함께 

하는 '꺼더 미하

이" 초등학교(8

학년까지)에서 

들려오는 왁자찌

걸한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요셉 아틸라" 

고아원(보육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회학교용 성경책

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

습니다(단, 여름휴가를 다녀

온 헝가리인들의 코로나 바이

러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 

더 주의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 주님사랑으

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

려... 선교후원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 기도와 헌금의 미

션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희에게도 맡겨주셨음을 늘 

명심합니다.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 24:45)이 되

어,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

니다. 주여...!

좀 더 상세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아래 사진과 함께 나

누겠습니다(사진은, 왼쪽부

터 아래로).

1. "소금과빛 개혁교회" 예

배와, 말씀과, 식사의 교제

를 통해, 영혼육이 건강하고 

주님사랑하게 하소서!

찬양팀: 러이요쉬, 엘리, 

아미, 로베르트, 신희선 선생. 

급식봉사팀: 클라라a, 주저, 

클라라b, 미하이, 여니, 유디

트. 설교(말씀전파): 김흥근 

목사 준비(음식준비와 청소, 

이발): 서명희 선교사. 이 모

든 섬김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

게 하옵소서!

2. "거리의교회" 예배와 급

식사역은 남부역에서, 매달 

첫 주는 목요일, 보통은 매주 

수요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독거인들이 좀 더 많이 오셔

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영

의 양식과, 따뜻한 음식으로 

위로가 되고,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속히 응답받게 하

소서!(올해는 단기선교팀이

나 손님이 없었지만, 저희 주

일학교 팀이 와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3. "주일학교" 예배와 성

경공부, 찬양, 기도, 신나는 

게임으로, 어린 시절 믿음의 

추억을 많이 쌓게 하소서!

성경공부: 피테르 전도사. 

놀이와 활동시간: 원선미 선

생과 최하은(세멜바이스 의

대 4년), 보조: 피로쉬카, 일

디코, 로베르트. "토요영어학

교"도 지난주부터 재개했습

니다. 더 많이 아이들이 참여

하게 하소서! 특히, 아미

(Ármi, 7학년)가 기타연주로 

섬기며 참 열심인데, 주의 신

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참 안타까운 일은 부다이 

가족의 자녀 9명이 보육원 

세 군데로 보내진 것입니다. 

더구나 맏이 멜린다(17살)가 

곧 출산을 하게 되며, 1년간

은 '십대 미혼모 시설'로 가게 

됩니다. 주여...!

감사한 것은, 주일에 몇 시

간 외출을 보육원에서 허락

해줘서,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4. "요셉 아틸라" 고아원(

보육원) 아이들이, 교회학교

용 성경책을 읽고 씀으로, 삶

의 목적을 깨닫게 하소서!

욜란, 버나샤가 현재 교회

학교용 성경책을 꾸준히 읽

고 쓰고 있는데, 끝까지 완독, 

완필하기를.... 클라우디아, 선

디, 얀치, 벤체, 비앙카, 다니

엘, 밀란... 이들도 하나님 믿

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이

른 아침 예배당에서 말씀과 

기도시간을 갖고 있으며, 일

주일에 두 번 헝가리어 설교

를 준비하여 말씀을 선포합

니다. 주일과 수요일(매달 첫 

주는, 목요일) 저희 부부 함께

하는 것은 세 가지 입니다.

1)"Walking Prayer" 동네 한

바퀴(4km)를 걸으며 중보기

도를 하며 2)오전에는 헝가리

어 교회학교용 성경책을 읽고 

쓰기!(석달 만에 한권 완필, 지

금은 다른 버전 성경책) 3)저

녁에는 한글 성경책을 읽으며 

가정예배를 드립니다(지난 5

월 6일 완독 후, 다시 시작해

서 오늘 밤은, 역대하 26장 읽

을 차례 입니다).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

지니라 하였노라"(욥38;11).

깊이 감사드리며,

Majestic God!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 편지



“학생들은 이곳에서 해왔던 그들의 학

업에 대한 모든 노력이 사라질 것을 두

려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류미비자

가 될 것을 두려워했는데, 체류 신분을 

잃는 것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하나 현재 

이들의 나라로 귀국하는 항공편이 전염

병으로 인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와그

너는 말하며 신학교와 후원자들이 이들

을 지원하며, 그들의 사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새 정책을 변경

시키고자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켄터키 주 루이빌 장로교 신학교에 재

학 중인 3명의 학생들은 장애물과 불확

실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

다.

파키스탄의 아킬 자비드

는 매우 견고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그의 증조부는 시

크교도였는데 그의 자녀들

도 마찬가지였다.

“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정글에서 혼자 걷는 꿈을 꾸

었습니다. 어느 지점에 도달

했을 때, 그는 성경책을 읽어

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라고 그

는 말했다. 그날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할머니와 함께 기독교인이 됐

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교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그의 아버지

는 파키스탄 장로교회의 부의장으로 섬

기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장로교인이었던 자비

드는 주일학교 교사로 그의 신앙여정을 

시작해, 아이들에게 음악과 기도를 가르

쳤다. 그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이는 그들

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이었

다고 그는 말한다.

“성 금요일 예배에서 제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 이 사역을 5년간 

지속하고 있습니다”라며 “교회에 청소

년 모임을 다시 만들었는데 제가 회장

이 됐습니다. 우리 활동으로 소그룹 주

간 모임을 만들어 이를 통해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양한 주

제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왔는데 지금까

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성경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보니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됐

다고 자비드는 말한다. 그는 마을마다 

학교를 세워 지난 4년간 아이들과 어른

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쳤다.

자비드는 더 의미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 이번 가을학기에 루이빌 장로교 신학

교의 M.Div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러

나 파키스탄 주재 미국 영사관은 전염병 

기간 중에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한 관계로 일정

이 많이 밀려 그의 비자인터뷰는 10월

에 잡혀 있다.

베레나 슈미트는 결혼가정상담 프로

그램 전공으로 루이빌대학교에서 사회

사업학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10년 전 

미국에 왔다. 독일 국적인 그녀는 현재 

대학교에서 사회사업 박사학위 프로그

램을 끝내가고 있다.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발표를 준비하는 중에 그의 생

각을 얘기했다.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

라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싶어요. 하

지만 제 선택은 학생으로 제한돼 있어

요. 왜냐하면 저는 캠퍼스에서만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슈미트는 

이를 지켜야만 한다. 수천 명의 유학생

들은 그들의 고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나

눔으로써 그들의 고등교육 학습 환경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전염병 상황은 슈미트뿐만 아니라 같

은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학생들의 선택

에도 영향을 미쳤다. 많은 이들이 일자

리를 제의받았으나 COVID-19로 인해 

프로그램이 연기되는 바람에 직장을 구

할 수 없게 됐다.

이민 신분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

들에게 있어 고용은 종종 핵심적인 열쇠

다. 직장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분

을 유지할 수 없다.

사무엘 아시두는 가나장로교회 목사

다. 그는 이번 가을학기에 루이빌신학교

에서 그의 목회학석사 2년차 과정을 시작

할 예정이다. 그의 아내와 네 자녀들은 그

가 학업을 마치는 동안 가나에 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대학을 마

치고 기계공학자로 1999년 월드비전 가

나지부에서 일하기 전까진 헌신된 기독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월급을 받는 

젊은이로 저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

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나서 집으로 돌

아오던 어느 날 밤 한 목소리가 분명하

게 들렸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여, 너의 행동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느낄 때까지 그는 그의 인

생에서 많은 환란을 겪어

야 했다고 아시두는 말했

다.

그는 다른 문화를 경험

하기 위해 가나 밖에 있는 

학교를 찾는 중에 루이빌

신학교를 떠올렸다. 왜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1986, 

7년도에 이 학교에서 석사

학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웹사

이트를 확인한 후에 신청했다.

그가 루이빌에 있는 동안 아시두는 그

의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저의 주요 후원자는 부동산개발업자

로 여러 호텔들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

으나, 현재 그의 사업체들을 폐쇄한 상

황에서 여전히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출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가 그의 급여를 지불해서 본

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있으나, 교

회 성도들이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그의 

급여는 현재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민문제 사무처의 아만다 크래프트

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창조적 존재

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

의성을 활용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정

의를 드러내게 하신다. 유학생들을 미국

에서 떠나도록 강제하는 결정은 철회됐

지만, 이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가

라앉지 않는다. 이 나라의 시민이자 교

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정책이 더 큰 

불의를 양산해내고 두려움, 공포, 근심

을 낳는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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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되지 않아도 두렵고 떨려요!
PCUSA, “팬데믹은 교단신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 상황 불확실하게 한다” 알려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미 전역에서 들려

오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이전부

터 우려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

를 가져왔다.

7월 초에 이민국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 전염병 기간에 

미국 내에서 머물며 온라인 수업을 듣게 했던 3월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COVID-19가 아직 통제되고 있지 않고 많은 신

학교나 대학교가 원격으로만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정책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

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국은 각 교육기관이 그 계획

을 보고하는데 20일도 채 주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 정책은 

일정이 재조정됐으나 이미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겐 큰 

스트레스를 야기했다.

PCUSA 이민문제 사무처의 변호사 테레사 와그너(Teresa 

Waggener)는 교단 산하 신학교들에게 연락해 유학생들의 상황, 

앞으로의 계획, 개교회들의 지원의지를 말해준다(Pandemic 

brings uncertainty to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ing seminary: 

Many lean on support from the church to make it).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텍사스 주는 한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다음으

로 많은 COVID 19 확진자로 인해 주민들 및 일선 병원근무자들의 긴장이 

가라않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성향으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은 채 공공장소에 출입하는가하면, 무분별한 집단 

파티들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었습

니다. 뒤늦게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주민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확

산이 점점 감소하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자택 내 생활 및 학교와 직장의 폐쇄 등으로 인

해 각종 정신질환 환자들이 홍수처럼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

다. 정신과 병동이 올 여름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실이 100% 

만실인 상태이며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입원환자의 평균 나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40대 후반

에서 50대 초반이었던 것이 지난 6개월간에는 30대 초반으로 변했습니

다. 그만큼 20, 30대의 젊은 층 환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다시금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지

내다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여성들은 심지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기도를 한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안증

과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고 주치의와 가족들에 의해 입원치료를 권유받아 

들어오게 된 환자들이지만, 개별적인 상담을 해보면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코로나사태를 통해 생활방식과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노출되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2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는 어릴 적부터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오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게 되어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가, 직장이 폐업을 하면서 임시로나마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다시금 악몽이 재연되는 바

람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기도를 하게 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현재 형사고발되어 구속되었지만 이 환자는 이 일로 인해 가

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치료 후에는 크리스천 쉘터에 입주할 예정입니

다. 이런 케이스는 수많은 정신 질환자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실제 상황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감정은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어

서 살고 싶지 않은 절망감(hopelessness)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무력감(helplessness)입니다. 아울러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fear)에 휩

싸여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마비되고 맙니다. 가장 손쉬운 도피책으로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한 번 혹은 그 이상 자살 

기도를 하고 미수에 그친 환자들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영적 돌봄을 통한 치유팀의 일원으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등과는 달리 당연히 성경적인 접근법으로 환자들이 생각이 바뀌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로 절망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리고 결과적인 무력감의 원인이 된 생각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 환자가 희

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왜 지속적으로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본인이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육신과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

다.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

하게 합니다. 환자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다시금 소망을 찾고 삶의 용기를 얻도록 격려한 

후 함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많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더 깊은 고통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 이웃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았으

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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